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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眼該i출의 藏府맴E屬에 관한 班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黃元德, 金重漢

|, 總論

韓醫學의 該斷方法은 望 · 聞 · 問 • 切로 나뉘어 

진다. nlk該은 四~ 가운데 切장에 속하는데, n!K博

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살펴 

고, 또한 정상인의 무병한 平服£로부터 환자의 

病服을 분석해내며, 病服에 근거하여 병이 어느 

*圖@ 혹은 어느 藏에 있는가, 表養·寒熱·虛實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병의 

進退와 據後등을 推斷하는 진찰방볍 이다 그러 나 

服은 그 변화가 매우 마세하여 外證에 비해 식별 

하기 어려우며 , 形氣, 七情, 外感, 餘食, 起居, 나 

이, 周圍環境등에 의해서도 變하고, 醫家마다 服

該에 대한 이론에 相異한 점 이 있어 服理는 뼈而 

難明하여 말로 전하기가 어렵다고I) 하였다 

『內經」 의 談HIK法은 ~ill..!IK의 박동처를 切談하 

는 遍該法인 十二經該法과 三部九候法이 있으며 ' 

그리고 氣口A迎法 빛 氣口該HIK法 등이 있다‘ 그 

가운데 氣口는 百服을 朝會케하는 手太陰뼈經 가 

운데 DIK氣가 가장 잘 나타나는 太淵 經떻t 부위 

에 해당되며, #口, 服口라고도 챙한다 『素問 • 

I) 李中#,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버版社, 1987, 

pp.45 ∼ 46. “服之理微, g古記之. 音在黃帝, 生而神靈,

햄日若짧짧뼈而迎뿜震‘ 許;J)I.微日; Jill之理뼈而難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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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土學{s7.論文

五藏別論」 에서 “氣口亦太陰也, 是故五藏六府之氣

味, 皆出於몹, 變見於氣口 ”2)라 하여 , 氣口에서 藏

府의 變化를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內經」 에서는 氣口플 #關R.9...로 나누고 거기 

에 藏府를 配屬시킨 문장은 찾아 볼 수 없지만1 

『難經」 , 『服經」 이 나온 이후 元代의 消壽, 明

代의 馬時, 李時珍, 張介흉, 淸代의 張志碼1 徐大

橋등은 『素問 • 服要精微論」 에서 R部의 藏府配

屬을 論한 經文이 #關R該法의 효시가 된다고 하 

였다 

한편 『難經」 에 이르러 비로소 二難에서 #關

R과 五難에서 輕重法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이 

후 王꿨和의 『服經」 에 。l료러 氣口兩手#關R

의 藏府配屬理論이 확렴되 었다 

본 論文은 『內經」 으로부터 『難經」 , 『傷寒

論」 , 『mu잖」 에 이르기까지 該服法의 시대적 변 

천과정을 살펴본 후, 氣口該服法의 藏府配屬에 관 

하여 『素問 • 服要精微論」 의 R部該法을 설명 한 

*앞文을 중심으로1 이를 #關R該法으로 주장한 醫

家와 輕重該法으로 주장한 醫家들의 논설을 比較,

昭究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冊究院,

1981, p‘ 4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1 . 本論

I도표 ll 

經 R없 'A 處 部位

手太陰師經 太淵 氣口

足太陰牌經 衝門
眼下前
股構繹

手少陰心經 陰쫓B 神門內

足少陰賢經 太漢 짧裡旁7℃ 

手廠陰J心包經 勞宮 掌J心

足廠陰llf經 太衝
足大fut

上엠 

1. 該眼法의 時代的 變遭

1) 『內꿇』 의 꿇服法 

『內經」 의 該服法에는 序論에서 언급했듯이 

遍該法이라 불라는 十二經該法, 三部九候該法과 

A迎氣口談法1 氣口該法‘ RI협該法등이 기재되어 

있다‘ 

(1) 十二輕없품 

氣口JW쓸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鼎究

이 있다 이로써 보면, 十二經에는 모누 이러한 농 

액이 있기 때문에, 十二經의 변동을 진찰하려면 

十二經의 博動處를 切該하여 잘피지 않을 수 없을 

經 HJ~ 'A 處 홈E설| 
手陽明大陽經 陽漢 手合용上 

足陽明몹經 衝陽 足멤 

手太陽小陽經 天뽑、 n候旁

足太陽勝!lft經 委中 R댐商 

手少陽三魚經 和용켰 
耳與텀 

之間

足少陽觸經 應鍾
外嚴짧 
之上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靈樞·經服篇』에 每條經

의 起止를 왔述한 후 “是動則病------”5) 이 라고 하였 

다 이로 보면 十二經의 변동을 觀察하는 것이 고 

대 초기의 該服方法이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十

二經에서 맥박을 잘띨 수 있는 經*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I도표 l > 참조 ) 

(2) 三部九帳품 

三部九候服法은 『素問 • 三部九候論」 에 언급 

되어 있는데, 。l를 잘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 • 三部九候論」 天地之至數, 始於一,

十二經談法은 手足三陰三陽 十二經 중 맥옹이 終於九馬 -者天, 二者地, 三者A. 因而三之‘ 三

잘 나타나는 각 大處에서 服의 動靜을 살피는 該 三者九, 以應九野 故A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

R없法이다 『內經」 에 ll] 록 十二經에서 該服함을 

분명 히 밝힌 부분은 없지만, 『素問 • 方盛哀論」에 

“談有大方,.. ,,.按服動靜"3) 이 라는 내용。l 있고, 

『靈樞 • 鋼@篇』에 “經服者, 所以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服之쭈然動者 皆~‘氣居之,”4)라는 내용 

3) 前獨書, p. 322. 

生, 以處百病, 以調虛實, 而除~B£동 6) 

『素問 • 三部九候論」 • 上部天, 兩銀之動服;

上部地, 兩頻之動服, 上部A, 耳前之動服 中部天,

4) 洪元植, 精校黃뽑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冊究院,

1981, p‘ 79 
5) 上擔書, pp. 79∼ 83. 

6) 洪元植, 精校黃폼內뾰素問, 前編흡,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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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太陰也; 中部地, 手陽明也, 中部A. 手少陰也 1i플 )jf. 心, 牌, 뼈, 賢이 라 하고, 形藏四플 몹, 大

下部天, 足廠陰也; 下部地, 足少陰也, 下部A. 足 陽1 시、陽, 勝빠이라고10) 하였다. 

太陰也 故下部之天以候府, 地以候賢, A以候牌뽑 위의 經文에 의거하여 三部九候의 該服部位와 

之氣 , ... ,,中部天以候뼈, 地以候뼈中之氣, A以候 該候를 살펴보연, 上部天은 兩賴의 動服이 라 하였 

心 上部天以候頭角之氣, 地以候口嚴之氣, A以候 으니 , 足少陽觸經의 兩賴兩傑근처에 있는 太陽t

耳目之氣7) 處에 해당되며, 頭角之氣를 候한다 上部地는 兩

類의 動服이 라 하였으니 , 足陽明뽑經의 훌륭兩傑인 

『素問 • 三部九候論」 • 三部者, 各有天, 各有 巨覆A.處에 해당되며, 口嚴之氣를 候한다 上部A

地, 各有A 三而成天, 三而成地, 三而成A 三而 은 耳前의 動服이라 하였으니 , 手少陽三魚經의 耳

三之, 合則鳥九1 九分薦九野, 九野鳥九藏 故피購 前階中의 耳門t處에 해당되며, 耳目之氣를 候한 

五, 形藏四, 合寫九藏. 8) 다 中部天은 手太陰이라 하였으니, 手太陰師經의 

太淵A.. 經떻A.處에 해당되며 , 뼈를 候한다 中部

인체는 天地間에 居하으로 上에는 天이 있고 地는 手陽明이라 하였으니, 手陽明大陽經의 合짝 

下에는 地가 있어 위치적으로 관찰할 때 上中下로 A.處에 해당되며 뼈中之氣를 候한다 中部A은 

관찰하는 것은 天地A 三才思想、에 근거하고 있다. 

天地A 三才思想을 天地의 數로 설명하연 一은 

天, 二는 地, 三은 A이며, 一에서 시착하여 九에 

서 終한다 九는 九野에 應하는 것으로, 三部에 큰 

거하여 九候로 나누어 死生을 결정하고 百病을 처 

리하며 虛寶을 조절하여 和淚을 제거한다고 하였 

다 

그러으로 인체를 관찰함에 있어 天地A 三才思

想에 의해 上中下部의 各部에 天地A의 三才가 있 

는 三部九候의 위치적 관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三部九候服法에서는 인체의 藏府가 아흡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天地엽然의 九野

에 應하는 것으로 九藏은 九野에 應한다고 하였 

다. 九藏에 대해서는 兩說이 있는데, 王앤은 神藏

五를 )jf' 心, 牌, 뼈, 賢이 라 하고, 形藏四를 頭角,

耳텀, 口顧, 뼈中이라고9) 하였고, 張志、碼은 神藏

깨 上擔홉, p.81. 
8) 前휩홉, p.81. 
9) 王1*. 補註黃帝內잎素問, 훌北, 훌흡中華홈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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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5. “所謂神藏者, 딴藏짧, 1G·藏神, 牌藏意, 師藏뼈, 

뽑藏志也, 以其皆j神氣居之, 故공神藏五也, 所謂形藏

手少陰이 라 하였으니 , 手少陰心經의 神門A.處에 

해당되며, ,c,、을 候한다. 下部天은 足廠陰이라 하 

였A니 ‘ 足廠陰)jf經의 五里'fi... 太衝t處(歸Al에 

해당되며, 땀을 候한다. 下部地는 足少陰이라 하 

였으니, 足少陰賢經의 太젊Y℃處에 해당되며, 賢을 

候한다 下部A은 足太陰이라 하였으니 , 足太陰牌

經의 箕門t處에 해당되며, 牌뽑之氣를 候한다고 

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I도표 

2] 참조) 

(3) A迎氣口該法

『素問 • 陰陽別論」 • 三陽在頭, 三陰在手 11) 

者,皆如器外張虛而不屆含藏於柳, 故죠形藏也.所謂形 

藏四者, 一頭角, 二耳§. 三口曲, 四뼈中,” 
1이 張志體, 素問集注, 서울, 大星出版itt, 1994, p.178. “夫
五味入口, 藏千陽몹, 味有/j\題, 以養五황, 氣化而生,

律被相成, 神乃엽生, 是五藏之神, 由養몹律被之所生 

也. 몹主化水뤘之律被, 大陽主律, 小陽主被, 勝JN;者律

被之所藏, 故以四府뚫形藏, 而A之陰陽氣血예l肉經服 

皆由此,九藏之所生,五載之神氣由形藏之資生,五色之

外榮由五藏之所發, 此以九藏九候之氣, 而復歸中千五

藏之神氣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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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服장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鼎究

<도표 2 >

三部 九候 服動處 部位(fr_名) 候力藏

天 兩賴之動rnJl
賴兩f총近予太陽 

頭角之氣
足少陽經

上部 地 兩類之動服
옳兩佛近予巨覆 

口嚴之氣
足陽明經

A 耳前之動服
耳前階者中近予耳門

耳目之氣
手少陽經

天 手太陰 -t口(太淵, 經떻) R벼 

中部 地 手陽明 合씁 뼈中之氣 

A 手少陰 神門 1[」、

天 足新陰 五里, 太衝(歸Al Jlf 

下部 地 足少陰 太짧 뽑 

A 足太陰 箕門 牌몹之氣 

陽明也 15)

『素問 · 六節藏象論」 ; A迎-盛病在少陽, 二

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 四盛E上罵格陽 -t口 『靈樞 • 禁RRJ ‘ 黃帝日. -t 口主中, A迎主外,

-盛病在廠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 四盛 兩者相應, 偶主짧來l 若引編大小齊等, 春夏A迎微

E上寫關陰 A迎與;f口傷盛, 四倍E上寫關格 關 大, 秋쪽#口微大, 如是者, 名日平A. A迎大一倍

格之]JK麗, 不能極於天地之精氣, 則死훗 12) 於;f 口, 病在足少陽, -倍而羅, 在手少陽 A迎二

倍, 病在足太陽, 二倍而購, 病在手太陽‘ A迎三倍,

『素問 • 至훌要大論」 夫子言察, 陽所在而 病在足陽明, 三倍而健, 病在手陽明, 盛則寫熱, 虛

調之, 論言A迎與-t口相應, 若引觸, 小大齊等, 命 則寫寒, 緊則寫痛輝, 代則쑤甚쑤間‘ 盛則鴻之, 虛

日平 13) 則補之, 緊痛則取之分肉, 代則取血絡, 且餘藥, 隔

下則갖之,不盛不虛,以經取之,名日經刺 A迎四

『靈樞·四時氣」 ; 持氣口A迎, 以視I其服, 堅 倍者, 且大且數, 名日海陽, 盡陽寫外格, 死不治.

且盛且消者, 病日進, 服軟者, 病將下 諸經實者, 必審按其本末, 察其寒熱, 以驗其藏府之病 -t口大

病三B E. 氣口候陰, A迎候陽也 14) 於A迎一倍, 病在足廠陰, -倍而操, 在手心主 -t 
口二倍, 病在足少陰, 二倍而購, 在手少陰. -t口三

『靈樞 · 寒熱病」 • 碩뻐之動RJKA迎, A迎, 足 倍, 病在足太陰, 三倍而題, 在手太陰. 盛則眼滿,

寒中食不化,虛則熱中,出魔少氣,國色變,緊則痛

12) 上握書, p, 37. 
13) 前握書, p, 294. 
1이 洪元植, 精校黃商內엎靈樞, 前f홉홈, p.124.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握훔, p.31. 
1찌 上據홉, p.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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揮, 代則추痛'f止‘ 盛則鴻之, 虛~lj補之, 緊則先刺

而後갓之, 代則取血絡, 而後調之, 階下則徒.之,

階下者, 服血結於中, 中有著血, 血寒, 故宜갖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t 口四倍者, 名日內關, 內關

者,且大且數,死不治 必審察其本末之寒溫, 以驗

其藏府之病 16)

A迎 氣口服은 A迎服과 氣口服의 相應 관계로 

陰陽의 有餘와 不足 및 平과 不平을 아는 服法이 

다 17) 王껴〈은 r素問 • 陰陽別論」 의 “三陽在頭,

三陰在手”의 註에서 

口를 말한마 氣’口는 手魚‘l뽕之後 ->t에 있고, A 

迎은 結P候兩{쫓 -#五分에 있는데, 이 모두에서 

있으며, 四倍이면서 大하고 數한 것을 內關이라 

하고, 四盛E上을 關陰이라 한다 그리고 A迎孤

과 #口服이 모두 盛하여 四倍E上을 關格o] 라고 

한다 

그러므로 A迎服은 三陽의 氣를 대표하므로, 

外와 表를 主하고 六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氣口

服은 三陰의 氣를 대표하드로, 內와 憂를 主하고 

五藏의 상태를 알수 있다 

(4) 氣口餘服法

r素問 • 五藏別論」 ‘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

六府之氣味, 皆出於몹 , 變見於氣口 19) 

藏府의 氣를 살필 수 있다 ”18)고 하였다 따라서 『素問 • 平A氣象論」 ’ #口之服中手短者, B 

A迎 氣口服은 짧뼈의 動服인 A迎服과 手太陰服 頭痛 >t口服中手長者, 日足經痛, >t口服中手1li

인 >t口服을 按服하여 서로 바교해서 病變을 살피 

는服法이다 

A迎Alfr.의 크기가 #口服의 一倍。l연 病은 足少

陽에 있고, -倍이연서 짧하면 病은 手少陽에 았 

으며, 二倍이면 病은 足太陽에 있고, 二倍이면서 

操하면 病은 手太陽에 있으며 , 三倍이면 病은 足

陽明에 있고, 三倍이면서 羅하면 病은 手陽明에 

있으며 1 四倍이면서 大하고 數한 것을 海陽이라 

하고, 四盛E上을 格陽이라 한다 

>t口服의 크기가 A迎服의 -倍。l면 病은 足戰

陰에 있고, -{곰이연서 臨하면 病은 手心主에 았 

으며, 二倍。l연 病은 足少陰에 있고, 二倍。l면서 

操하연 病은 手少陰에 있으며, 三倍이연 病은 足

太陰에 있고, 三倍이면서 羅하면 病은 手太陰에 

16) 上獨훌, pp.221∼ 222. 

17) 上揚뿔, p. 71. ”持其服口人迎, 以知 陽有餘不足, Sjl~ 

不SJZ. 天道畢윷.” 
1에 王1*. 補註黃帝內엎素問, 前f홉뿔, p.80. “頭謂人迎, 手

謂월口, 兩훌相應, Ill往Ill來, 若引짧/]、大等齊者, 名日

SjZ ;\, 故를所謂-也, 용口표手魚際Z後一i. A迎ffl훌 

唯兩뽑-i五分, 皆可以候藏N之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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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者, 티眉背痛 >t口服沈而堅者, 티病在中 τ口

ml浮而盛者, 日病在外 #口服沈而弱, 日寒熱及패 

假少願痛 τt口!派沈而橫. 티關下有積, 題中有橫積

痛 #口服沈而n넓, 티寒熱 2이 

r素問 . *~펴iUj”論」 ’ 氣口成;t, 以決死生 21) 

『靈樞 · *잔해@」 - -댐없者, 常不可見也, 其虛實

也, 以氣口知之 22 )

氣口에서 五藏六府의 氣가 드러나므로, 獨取;t

口하여 死生을 決定하며 虛寶을 판별할 수 있으 

며, 長短浮沈 등으로 病證을 該斷할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니, 氣口該mi法만ξL로도 독렵적으로 病

證을 該斷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이 供元植, 精校黃帝內앓素問, 前뿜훌, p‘ 42‘ 

2이 上根홉, p.65. 
21) t없뽑, p.86. 
2긴 洪元뼈, 精校黃帝內앞옳樞, 前휩뽑,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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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價觸該法

『素問 • 平A氣象論j : A.-呼服三動l 一吸眼

三動而嚴, R熱日病溫, R不熱服淸티病風 23) 

『素問 • 通評虛實論」 ‘ 絡氣不足, 經氣有餘

者, 服口熱而R寒也 24) 

『靈樞 . ~B氣藏府病形」 ‘ 夫色服與R之相應
也‘ 如標鼓影響之相應也. ------ 服急者‘ R之皮l寶

亦急 mi援者, R之皮!휩亦援‘ ~liVJ、者, R之皮}홉亦 

減而少氣 服大者, R之皮!휩亦寶而起. 服淸者, R. 

之皮!휩亦消 服溫者, R之皮l훨亦溫‘ 凡此變者, 有

微有甚, 故善調R者, 不待於τt 25) 

氣口 JW장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昭究

法을은 射, 手, 射前, 朋퇴, 賢中, 掌中, 魚上 등의 

I홈를 촉진하여, 體, 鷹l 됩背, 體題, 陽, 題 등 신체 

의 특정한 부위의 증상을 알아내는 법이다 

그리고 『靈樞 • 쩌氣藏府病形」 에서는 #口,

R.J홉와 色 三者플 결합한 진찰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三者間의 相得, 不相得을 관찰하여 淚病

의 據後를 결정하는 방볍이다 

한편 楊上善과 王꺼〈은 『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倚·”‘’·”을 R.J홈該法」L로 해석하였요 

나28)29). 淸壽가 。l를 兩手#關R法의 효시가 되 

는 문장이 라고 한 이후, 明代 馬時, 張介寶, 淸代

張志聽, 徐大橋 等이 모두 이에 영향을 받아 氣口

#關R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考證學方面에 탁월 

한 近代日本 醫家인 판波元簡은 『素問識」 에서 

다음과 같이 氣口#關R.~로 해석한 說은 잘못이 

『靈樞 · 論淚끓R」 ‘ R.J휩消, 其掉澤者, 風也 라고 지적하고, R.J홉該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 

R肉弱者, 解佛, 安폐脫肉者, 寒熱, 不治. R.J홉消 장하였다 

而澤R릅者, 風也 R.J휩溫者, 風庫也 R.J홈훌훌如챈魚 

之購者1 水洙飯也, R.J홈熱甚, 服盛輝者, 病溫也,

其服盛而消者, 病且出也‘ R.J홉寒, 其服小者, 뺑, 

少氣 R.!敵틴然, 先熱後寒者, 寒熱也 R.J홈先寒, 

久大之而熱者, 亦寒熱也 26) 

퓨波元簡은 “王껴〈이 훈하기를, ‘R澤의 內라고 

하는 것은 R.J홈의 部位를 살피는 것이다’라고 하 

였다 『素問 • 平A氣象論」 의 ‘R海服淸’ , ‘R淸

服細’ 를 王껴〈은 또한 R.J홈라고 註하였다. 『靈

樞 • 쩌氣藏府病形篇」 에 ‘善調R者, 不待子τt ’ 

이라 하였고, 또 l夫色服與R之相應, 如햄鼓影響之 

R.J협該法은 R.J휩를 촉진하여 체내의 질병을 진 相應’이라고 하였으며, 『靈樞·論淚該R篇」 에서 

만하는 법으로, R庸의 援훨、大小消潤, 肉之堅睡를 는 'R.J홉澤, R肉弱’이라고 하였다‘ 十三難에서는 

통하여 風, 解休安IR. 寒熱不治, 風痛, 水洙餘, 病

溫, 빠, 少氣등 인체의 전반적인 증장~로 설명하 

였으며, 『靈樞·論淚該R」 에서는 R.J휩該法외에 

여러 부위의 觸該法을 설명하고 있다. 27) 아 觸庸

23) 供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擔書, p, 65. 
24) 上휩書, p.107.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編書, p. 37. 
2이 上擔혈, p. 309. 
2기 上播書, p, 309. “附所獨熱者魔以上熱. 手所獨熱者魔以

下熱.射前獨熱者庸前熱,射後獨熱者릅背熱 賣中獨熱

者魔8홍熱. M後租以下三四>t熱者陽中有蟲, 掌中熱者

顆中熱. 掌中寒者眼中寒. 魚上白肉有좁血股者뽑中有 

寒,”

2에 楊上홉, 黃帝內짧太素, 서울, 大星버版社, 1986. 

p. 217. “해當없庸, 古通用字, 故鳳해耳. 當R훌以上皮 

댐, 以候뼈中Z病,” 
2이 王/ill., 補注黃帝內經素問, 前f홉書, p.152‘ “R內謂R澤
Z內t섭, 兩뽑各謂RZ外뼈ijt섭, 季협近뽑, R主z. 故R

內兩뽑則季협t섭. R外謂RZ外뻐j也, R專謂RZ內뼈ij 

t섭, tl(R外下兩뽑則季협Z分, 季협Z上뽑Z分, 季협Z 

內則願Z分벼. llt主賣, 賣뚫t섭. 牌居中, 故以內候z.

멸主市,故以外以候Z, 뼈葉畢外,故以外候Z, 뼈中主 

뭘륨, 故以內候z. 心主붉中'ill. 體中~IJ뭘海也, 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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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數R之皮1홉亦數, B!急R之皮I홉亦急’이 라 하였 

고, 『史記 • 용公傳」 에도 ’切其服, 順其R’이라 

고 하였£며 , {뿌景도 ‘按#不及R’ 이 라고 하였a 

나 이 모두는 R을 뜻하는 것이다 ·----- 여기서의 

R은 賢內의 一R之部分이며 '-t關R의 R을 뭇하 

는 것이 아니다 ”3이라고 하였다 이후 최근 中國學

者인 程士德3l)' 李今庸32) 등도 本 經文을 RI홉該 

法이라고 한 퓨波元簡의 說이 옳다고 하였다 이 

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그램 l > 참조) 

2) 『難細』 의 협服法 

30) 퓨波元簡, 軍修堂醫書選(素問戰), 北京, A民衛生出版

itt, 1984, pp‘ lll ∼ 112. ”王注, 謂R澤之內tll, l比빙]옳 

R웹之部位 「lJZJ...氣象論」 동 ‘R많服隔’ , ‘R볍服 

細’ , 王住亦죠, 謂R훔也 「%氣藏府病形篇」 동, ‘善

調R者, 不홈子')". ’, 又죠, ’‘夫色服與R之相應, 如햄 

鼓影響之相應”, 「論흉옳R篇」 죠, ”R層澤 .. ·R 
肉弱”, 十三難죠, "服數R之皮볍亦數, 服急R之皮層亦

急”, 「史記 • 슐公傳」 亦죠, ”切其服, 順其R. ”, {며景 

동, ’按#不及R’. 皆其義也, 而其所以謂之R者. --­

明옮R빙]謂賢內-R之部分, 而決非τT關R之R也.”
31) 程土德, 素間住釋應빼, 北京, A民衛生出版tt, 1982, 

p. 253. 뽑 r內經」 無;r關R三部服的記載, 而 r素間 • 

SJZ J...氣象論」 有‘R熱’, ‘R寒’, r靈樞 , 論흉옳R」 有

’R層澤’等文, 故當以王7./<, f관波元簡住罵是.” 
3찌 李今庸, 新編黃帝內經網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

社, 1988, p. 365. “本段‘R’的含義, 多數I±家認鳳f율i口 

J!Ji\"t關R三部之‘R’, 井提此以住釋上中下三部顧뼈分 

fl!l, 這f를與 r內짧」 本意不符的. 考 r內經」 全書, 井

無i口服分三部的記載. 追¥ r難經 , 二難」 , 才首f)\

提出 ‘從關至R是R, 內陰之所治tll. 從關至魚際是#,

內陽之所治也,’, ‘Ri終始-"t九分, 故日Ri也,’ 뿔 

子審察RA훌是 r內짧」 킹法的一↑重要內容, 楊上善,

王에從옳RM的角度住釋本段原文물可取的, 以RJR分

三部配屬$$服進行觸킹, tE後t!t應用己不多見‘ 然而

r內짧」 這種配톨法則엽]被後世醫家移用fFi동#口三部 

九候용法的定151依提, 例如, r難짧 • 十/\難」 ‘三部

者, i關R也; 九候者, 浮中沈也, 上fl!l$天, 主뼈以上 

至頭之有흉也; 中部'f!J..., 主圖以下至簡之有흉也; 下

部法地, 主簡以下至足之有흉也.’ r服짧」 以降;ε今, 盛

行’左手1G、)jf賢, 右手師牌命’的#關RJ!Ji\象定位說, 然考

其뼈源, 當물tt:$段經릅的훔週下送빼形成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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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經」 은 問難의 형식£로 古醫經을 해석한 

이론서이다 全書는 모두 81개의 문제를 로론하였 

으므로, 八十-難이라 稱한다 。l 중 服該을 주로 

論한 篇은 -難에서부터 二十二難까지 전체의 四

分의 -이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史記」 에 

該服法은 扁題에서 나왔다33)는 말이 아마 이와 관 

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難經」 의 服法에는 

十六難에서“三部九候法,陰陽法,輕重法,六十首 

등이 있다”34)고 집약해서 말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1) 三部九候法

『難經 • 二難」 ‘ 服有R..-t何謂也, 然R..-t者服

33) 王利器主編, 史記住譯 卷四, 北京, 三奏出版社, 1988, 
p. 2119, “至今天下言服者, 由扁뽑也 ” 

34) 볍옳, 難*1:$義, 台南, t!t-書局有限公司, 1977, p. 45. 

“服有三部九候, 有陰陽, 有짧重, 有六十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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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大要會也,從關至R, 是R內,陰之所治也 從關

至魚際, 是#口內, 陽之所治也 故分;t鳥R. 分R

鳥;t‘ 故陰得R內一#, 陽得τf內九分 R:t終始­

#九分, 故日R:t也‘ 35)

氣口服談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鼎究

(2) 陰陽法

r難經 • 四難」 ‘ 呼出心與뼈, 吸入府與賢, 呼

吸之間, 牌受뤘氣也, 其服在中 浮者陽也, 沈者陰

也, 故日陰陽也 ι、師傷浮, 何以別之‘ 然浮而大散

『難經 • 十八難」 ‘ 服有三部, 部有四經, 手有 者心也. 浮而短溫者뼈也, 賢府傷沈 何以別之. 然

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 鳥上下홈M可謂也? 然 手 1f:而長者府也‘ 按之浦‘ 擾指來寶者賢也‘ 牌者中

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 州, 故其服在中 是陰陽之法也 37) 

而不융암l., 故在下部也‘ 足願陰少陽木也, 生手太陽

少陰火, 火淡上行而不能下, 故寫上部. 手心主少陽 陰陽法은 呼吸과 陰陽을 논한 앓服法~로, 呼

火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 吸時에 呼氣는 心과 뼈에서 出하고 吸氣는 賢과 

行子母更相生養者也 服有三部九候, 各何主之然, 府!!...로 入하며 呼吸之間에 牌가 뤘味를 받기 때문 

三部者, #關R也, 九候者, 浮中沈也, 上部法天, 이라고 位置設定理由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浮部

主뼈以上至頭之有族也, 中部法A. 主隔以下至簡 에서는 心뼈, 中部에서는 牌, 沈部에서는 빠賢을 

之有族也, 下部法地, 主簡以下至足之有族也 36) 

r內經」 의 三部九候法은 전신을 九候로 나누 

어 살피는 遍該法이며, r難經」 의 三部九候法은 

#口 한 곳을 三部와 浮中沈으로 나누어 상피는 

獨取#口法이다‘ #口의 三部는 #關R을 말하는 

데, 關에서 R澤t뼈으로 --#이 되는 부위를 R. 

關에서 魚、際測으-로 九分。l 되는 부위를 #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r難經」 의 三部九候法은 전신을 두 

루 상피는 『內經」 의 三部九候法에 비해 간편한 

該服法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면 『內經」 의 三

部九候法은 퇴색되었고, r難經」 의 三部九候法

을 근거로 하여 #關R法의 藏府配屬理論이 발전 

되었다 

r難經」 의 三部九候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 도표 3 > 참조) 

35) 上握書, pp.15∼ 17. 

36) 上握혈, pp‘ 50∼51 ‘ 

알수있다 

[ 도표 3 >

三部 *~해@配屬 

手手 手手

少太 太陽
上部 陰陽 陰 明

火 金

足足 足足

願少 太陽
中部 陰陽 陰 明

木 土

足足 手手

少太 心少
下部 陰陽 主陽

水 火

HJ~象에서는, 뼈는 浮而短續하고 心은 浮而大散

3깨 前握홉, pp.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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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府은 후而長하고 賢은 按之橋 學指來實하며 에 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六十首는 失

牌는 服이 中에 있다고 하여 服象에 의해서도 구 傳된 古代該服方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별이 된다 

이상에서 陰陽法의 該服方法은 五藏의 ~ni部

位를 浮沈으로 配屬한 輕重法의 근거를 제시하였 

다고 볼 수 있다. 

(3) 睡重法

『難經 • 五難」 服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

服,如三寂之重,與皮毛相得者,뼈部也 如六흉之 

重, 與血服相得者, 心部也 如九흉之重, 與JlJLI처相 

得者,牌部也 如十二寂之重,如節平者' ff也 按

之至骨, 學指來흉者, 賢部也, 故日輕重也 38) 

이는 四難의 陰陽法에 근거하여 五藏該服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연 다음 

3) 『홉훌輪』 의 앓服法 

『揚寒論」 의 該服法은 氣口옳服法, 足陽明앓 

陽服該法 및 足少陰太鎔服該 등이 있는데, 氣口該

服法은 「平服法」 과 「六經病服證井治」 篇에서 

『難經」 의 -;J關R法과 輕重法을 인용하였고, 足

陽明앓陽服該法과 足少陰太鎔服짧法은 『傷寒

論」 에셔 臨皮과 결합하여 유독 중시한 該服法이 

다 

그래서 여기서는 『傷寒論」 의 氣口該服法, 足

陽明앓陽服該法 및 足少陰太銷服該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氣口없服法 

과 같다 『傷寒論 • 平服法」 ‘ 問日服有三部, 陰陽相

按服時에 三흉의 무게로 按하여 皮毛와 相平한 乘 榮衛氣血在A體없, 呼吸出入, 上下於中, 因息

것이 뼈요, 六흉의 무게로 按하여 血服과 相平한 遊布, 律波流通, 隨時動作, 效象形容, 春웰秋浮쪽 

것이 心이요, 九흉의 무게로 按하여 뻐肉과 相平 沈夏洪, 察色觀服, 大小不同, 一時之間, 變無經常,

한 것이 牌요, 十二寂의 무게로 按하여 節과 相平 .R-;J參差, 或短或長, 上下乖錯, 或存或亡, 病輔改

한 것이 %이요1 骨에 이르도록 按하여 學指來淚 易, 進退低昆, 心迷意평, 動失紀鋼, 願鳥具陳, 令

한 것이 賢이라고 하여, 敗體에 皮服肉節骨등 層 得分明 師日子之所問, 道之根源, 服有三部, .R-;J 

數가 있듯이, 漢部에서 深部까지를按之하여 不同 及關, 榮衛流行, 不失衝옳 賢沈L、洪뼈浮맘웰, 此

한 深度에 따라서 五藏의 虛實을 살피는 뚫服法임 텀經常, 不失錄分 出入升降, 演刻周旅, 水下百刻,

을 알수 있다 

(4) 六十首

六十首는 『素問 · 方盛흉篇」 에서 “聖A持該之

道, 先後陰陽而持之, 힘흐之勢1 乃六十首”39)라 하 

여, 단지 六十首의 명칭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王

泳은 ‘奇띤六十首, 今世不傳’때)이라 註하여 今世

38) 前揚書, pp. 22 ∼ 23. 

39) 洪元植, 精校黃뽑內經素問, 前編書, p.321. 
4이 王7](, 補注黃햄內經素問, 힘j獨書, 1982, p.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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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一周身, 當復#口 , 虛實見풀 41) 

『揚寒論 · 平服法」 ‘ 問日, 經說, 服有三흉, 

六寂重者,何謂也?師日,服者A以指按之,如三흉 

之重者,뼈氣也, 如六흉之重者心氣也, 如九흉之重 

者牌氣也, 如十二흉之重者맘氣也, 按之至骨者賢

氣也. 假令下;flj' #口關上R中, 愁不見服 然, .R 

中時-小見服再짧頭者賢氣也 若見揚服來至, 鳥

41) 張機, {며景全뿔,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 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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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治 42)

얼반적으로 r傷寒論」 중의 「平服法」 , 「辦服

法」 , 「傷寒例」 篇은 『陽寒論」 의 원문으로 인 

정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흡代 太醫令 王꼈和 

는 『服經」 에서 rfi흉寒論 · 平服法」 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張#景論服」 이라 

고 명칭하였기 때문에 , 「平服法」 篇이 『{흉寒 

論」 의 문장。l 아니라고 만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陽寒

論」 에서 인용한 氣口該服法 중 -t關R法은 현재 

통행본 r難經」 의 頂文과 동얼하지 않지 만, #關

R의 定位에는 차이가 없으며43)' 輕重法은 현재 

통행본 『難經」 의 原文을 인용하면서‘ 이를 -t關

R과 實|뽕病證과 연계시켜 섣명하였다 그리고 

「六經病服證井治」 篇에서는 六經病證의 n~象을 

-t關R으로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 의 -t關R法을 살펴보면, 三部를 -t 

關R이라 하고 r內經」 이나 r難經」 에서와 같 

이 九候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關R을 

左手와 右手(右#, 左R등)로 나누어 설명한 문장 

이 없다 六經病服을 섣명한 편에서의 -t關R의 

구분은, 『難經」 에서와 같이 #服을 陽服, R服

을 陰8없이라 하였£며, τHr&에서는 氣, 衛氣, 陽의 

상태를 알 수 있고 R服에서는 血, 營氣, 陰의 상 

태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연 난服이 

微하연 陽不足£로 陰氣上入陽中하여 i麗꺼f惡寒하 

42) 上編홈, pp, 70∼ 71. 

43) 俊鍵星, mu훗注, ~~京, A民衛生버版itt, 1991, 

p.160. “ 「했經」 間世後, 後漢張#景橫꿇, 「陽寒雜病

짧」 時, 曾r듀없古힘||參考휩, 稱흙 r /\十i難」 • 考

r傷寒꿇J 的 「lfZ P.!i法」 , r傷寒191J」 所검| r짧앓J 文

字, 與現存通行本 『했經」 願有出入. 說明當時 r했 

엎j , 古傳本己非-種.”

氣口服장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돼究 

고, R服이 弱하면 陰不足~.!ξ 陽氣下隔陰中하여 

發熱하게 된다”44)고 하였다 

(2) 足陽明狀陽服該法

r1:용寒論 • 辦服法」 없陽n!L뿔而援, 몹氣如經 

也 앓陽nr&浮而數, 浮則傷몹, 數則動牌 45) 

0 없陽服浮, 浮則寫虛‘ 浮虛相博, 故令氣關,

言몹氣虛獨也 ]!&淸則寫魔, 此鳥醫씁, 責虛取寶守

空, 追血服浮, 훌륭中操者, 必뼈也 46) 

『傷寒論 • 平服法」 ‘ 없陽服消而緊, 消者몹氣 
實, 緊者牌氣彈, 持實擊彈, 痛還범傷, 以手把刀,

坐作覆也‘47)

0 없陽服代而溫, 1*PIJ뾰遊, 水뤘不化, 溫則食
不得入, 名日關格 48) 

0 없陽服緊而浮, i쭈馬氣, 緊篇寒‘ i쭈鳥題滿, 

緊鳥校痛, 浮緊相博, 陽嗚而轉轉, ~n氣動隔氣乃

下, 少陰服不出, 其陰睡大而虛也‘49)

OYi.陽服沈而數, 沈罵寶, 數消뤘, 緊者病難

治 50) 

0 없陽服浮而K 浮者衛氣훌, n者榮其f흉, 其

身體擾j 1!11肉甲錯 i쭈n相博, 宗氣훌微, 四屬斷

總5 I) 

0 없陽服微而緊, 緊鳥寒, 微則鳥虛, 微緊相博i

J!lj篇短氣.52)

0 없陽服不出, 牌不上下, 身冷!협硬 53) 

4씨 張機, {띠景全휩, 前휩휩, p, 45. ‘#口服激, 名日陽不

足, 陰룡上入陽中, 則뼈뼈惡寒也. … RID!弱, 名日陰
不足, 陽氣下階入陰中, 則發熱m, ”

45) 上휩뽑, p, 53‘ 

46) 上樞뽑, p, 58‘ 

47) 上휩홈, p, 79. 
48) 上휩훌, p, 79. 
49) 上휩폼, p, 81. 
50) 上뽑홈, p.82. 
51) t根뽑, p.83. 
5찌 上휩폼,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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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氣退下, 熱歸陰股, 與陰相動, 令身不仁, llt寫F

『傷寒論 • 辦陽明服證井治」 ; 없陽服浮而溫, 廠, 當刺期門, 巨關.59)

浮則몹氣彈,遊則小便數,浮悔相博,大便則難,其 

牌寫約, 廠仁九主之 54) 『金置要略 • 中風歷節病빼證井治第五」 少

陰服浮而弱, 弱則血不足, 浮則寫風, 風血相博, 봉n 

없陽服은 牌몹之氣의 상태를 위주로 살피는 該 쩔痛如훨 %) 

~~法으로 選而緣한 것이 표常인데, .!l'lA은 服。l

沈한 것이 lE常이고 樓A은 浮한 것이 표常이 『金置要略·水氣病빼證井治第十四」 ‘ 少陰
마55) 鳳緊而沈, 緊Jllj寫痛, 沈則鳥水, 小便빙]難 61) 

『↑흉寒論」 經文을 참고로 하여 없陽服을 陰陽

으로 나누면 大浮數動消은 陽服으로 뻐氣가 表에 

있고 沈‘뽑弱랩微는 陰服으로 뼈氣가 裡에 었다 56) 

그리고 歐陽服을 진찰하여 명세의 위급함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調言, 홍語하연서 服‘總머者 

는 死한다는 것이다 病을 表裡로 나누어 表에 있 

~면 可治나 裡로 入하면 死한다 즉 陽病에 陰服

。l 나타나면 t~氣가 表로부터 裡로 入한 것으로 

正氣가 虛하고 %氣가 勝하는 것이다 또 陰病에 

서 陽服이 나타나면 쩌氣가 表로 나가는 것이므로 

퓨하면 愈한다. 예를 들연 廠陰中風에서 服이 微

浮하면 나£려는 것이고不浮하면 아직 낫지 않는 

것이다 57) 

(3) 足少陰太觀服該法

『優寒論 • 平服法」 少陰服弱而禮, 弱者微

煩, i뽑者廠遊 58) 

『傷寒論 • 平服法」 • 少陰服不至, 賢氣微, 少

精血, 흉氣f足追, 上入뼈隔, 宗氣反聚, 血結心下,

53) 前揚書, p. 84. 

54) 上揚書, P‘ 244. 
55) 金泰熙, 內經의 服킹과 後代醫家說의 比較Wf究, 뺑土 

學位, 서울, f훌熙大學校, 1987, p, 26‘ 

56) 上휩書, p, 26. 

57) 上揚書, p. 26. 
58) 張機, 4띠景全書, 前揚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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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置要略 • 水氣病빼證井治第十四」 ‘ 少陰
.!~細, 男子則小便不~IJ. 歸女則經水不通 62) 

『金置要略 • 歸女雜病빠證井治第二+二」 

少陰服淸而數者,陰中郞生擔,陰中顧覆爛者,狼牙

樓洗之63)

足少陰太짧HIK該服法은 足少陰賢服의 太漢大處

를 按之하여 賢氣의 盛哀를 상피는 服法이다 

예를 들연, “太싫服이 細하게 되면 精血이 虛少

해지고 女子는 經水가 不通하게 되는데, 賢虛하여 

氣化하지 못하게 되므로 小便이 不利하게 되며 , 

太싫服이 緊沈하면, 賢陽이 不足하여 寒。l 안에서 

생기게 되는데, 陽氣가 虛하여 펴지지 못하게 되 

므로 全身의 關節。l 아프게 되고, 陽虛하여 氣化

하지 못하으로 小便이 難하게 된다 그리고 太짧 

服이 ‘消數하면, 펄熱이 下뚫에 머물게 되는데, i혈 

熱이 前陰에 모여 驚積하여 魔飯하게 되므로 覆이 

된다”고 하였다 

5어 上揚書, p.85. 

6이 張機, 金置要略, ~~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 13. 
61) 前揚홉, p. 38. 

6찌 上揚書, p.39. 
6이 上揚書,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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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服談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쩌究 

이 이외에도 여러 쓸眼法이 기채되어 있는데, 음으로 #關R을左手와右手로 나누어 五藏六府

#口와 없陽服을 合該하여 五藏의 氣를 진단하는 의 該Hlk部位를 제시하였다. 

#口;없陽孤該法64)' 없陽Hlk과 太銀服을 서로 참고 이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服經」 의 氣口該

하여 牌몹와 賢氣의 虛實을 살피는 없陽太짧服該 Hlk法중 三部九候는 -t關R三部와 浮中沈의 三候

法65)' #과 R을 비교하여 살펴는 #部R部옳服 

法66)' R服과 앓陽服을 ll]교해서 牌몹와 賢의 질 

병관계를 진단하는 .RDlk끓陽Dlk該服法67)' 中魚牌

몹의 氣를 살펴는 關服法68)등이 있다‘ 

4) 『服羅』 으l 협服法 

『Dlki經」 의 該服法은 『內經」 의 四時服을 설 

명한 편과 맥동수로써 五藏의 옳服部位를 설명한 

篇을 인용하였으며 , 『難經」 의 -t關R法과 輕重

法 및 『傷寒論」 의 -t關R法을 원문 그대로 인용 

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당시 제가들의 저서를 인 

용하였는데, 이 중의 저서로 생각되는 ralk法讀」

에서는 『內經」 『難經」 『陽寒論」 과는 달리 처 

64) 上編홉, p.41. ”師日 : 't口服運而避, 運J!lj~寒, 캉&鳥血 

不足. 앉陽服微而遭, 微則鳳氣, 遇則鳥寒. 寒氣不足,

J!lj手足遊冷; 手足遊冷J!lj榮衛不;flj; 榮衛不껴IJ. J!lj題滿陽

嗚相앓; 氣轉勝/l'K;, 榮衝(!\勞; 陽氣不通001身冷, 陰氣不

通빙]骨쩔; 陽前通빚j惡寒, 陰혐b通則慶不t:; 陰陽相得,

其氣乃行, 太氣一轉, 其氣乃散; 흡則失氣, 虛則遺*·

名日氣分,”
6야 張機, {뿌景全書, 前f홉홉, p. 52. u앉陽服뿜而溫, 少陰服

如~t딩, 病tE牌 ---今앉陽服浮而細, 故知牌氣不足, 몹용 

虛i:G. ”

66) 上휩홈, p45. “問日; 病有酒뼈惡寒, 而復發熱者何? 答

日;陰뼈不足, 陽往從之,陽뼈不足,陰往乘之. 日;何

謂陽不足? 答日; 假令't口빠微, 名日 陽不足, 陰氣上

入陽中, 則酒뼈惡寒-tn. 日; 何鳥陰不足? 答日; R빼 

弱, 名日陰不足, 陽氣下昭入陰中, 則發熱也.”
67) 張{때景, 金置要略, 前編홉, p42. “R빼浮則陽뽑, v;陽

JM:緊則傷牌, 團,寒相據, 食뤘001짧, 뤘氣不消, 몹中줌 

團, 獨氣下流, 시\便不通, 陰被其寒, 熱流勝빠, 身體盡

寒, 名日黃훨” 
68) 張機, {매景全홉, 前揚훔, pp. 182∼ 183. u太陽病當惡寒,

今엄ff버, 反不惡寒發熱, 關上뼈細數者, 以醫llf.之過也.

-=s 바之者, IN中 WI. 口不能食, 三四llf.之者, 不롬傑 

網, 欲食冷食, 朝食흉llf., ti,醫llf.之所致-tn. 此댐서\遊” 

를 말하며 服의 근본은 賢間動氣라69) 하여 『難

經」 의 理論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rmu옆」 에서는 “#口服을 左右로 나누 

어 左右의 關前一分은 A命의 主가 되며 左뼈은 

A迎이요, 右빼은 氣口이다?이라 하여, -t口服을 

左A迎 右氣口로 처음 구분하여 命名하였£냐, 東

洋醫學의 宗祖가 되는 r內經」 에서 A迎의 의미 

를 왜곡한 죄가 또한 크니, 이는 의학발전에 있어 

서 ill害的인 -面이라고 할 수 있다. 

매없쪼」 은 關을 分界線으로 인식한 『難經」

과는 달리 關의 위치 및 걸이를 실제에 맞게 제시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卷 • 分別三關境界服候所主第三」 從

魚際至高骨, 去PD一;t. 其中名 日#口 從;t至.R.

名티R澤, 故日.R-t. -t後R前名日關, 陽出陰入,

以關鳥界‘陽出三分,陰入三分,故日三陰드陽.陽 

生手R動手#, 陰生手;t動手R -t主射上뚫, 出頭

及皮毛竟手 關主射中흙、, 題及體‘ R主射下뚫, 少

題至足 71)

여기에서 #關R의 部位와 各各의 차지하는 걸 

이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高骨處가 關이고 #으로 三分出, R으 

로 三分入하여 六分의 부위를 차지 하으로, -t部六

69) 福州市A民醫院, ll!t經族釋, ~e京, A民衛生버版社, 

1984, pp.144∼ 149 “經름所謂三部者#關R也 九候者每

部 中有天 有地 有A.i:G ...... 然諸十二經ll!t者皆없於生 

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뽑間動氣也.' 

7이 上根書, pp.16∼ 17. “關빼i分A命之主 左鳥A迎 右$$

氣口 神門밟斷 兩在關後 A無二服 病死不愈.”
71) 前휩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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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 關部六分 R部七分으로 R.-t의 걸이가 一#九 라 하였고, 張介흉은 『찢흉經附寶 · 三魚包絡命門

分이 되며, #關R이 主하는 인체의 生理, 病理의 辦」 에서 ‘右馬子戶者, 仍훌右者鳥命門之說,’'74) 이 

반응 부위를 獅括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였으니, 子戶는 아마 命門에 해망된다고 

그리고 #關R의 藏府配屬에 대해서 구체적으 보아진다 

로 살펴보면, 마음과 같다. 총괄하건대 얘없또」 은 『羅땀 • 十八難」 의 六

「卷- -兩手六8郞Yr註五藏六府陰陽遊JI명第七」 經과 五行子母相生理論에 바탕하여 兩手#關R에 

• 服法讀굽, )jf心出左, 牌뼈出右, 賢與命門, 煩出 藏府를 配屬시키으로서, 談服法에 있어서 氣口#

R部 塊觸뤘神, 皆見#口 ------ 心部在左手關前# 關R의 藏府配屬理論을 확렴하여 , 後世 談服法에 

口是也, 郞手少陰經也 與手太陰薦表養, 以小陽合 지대한 영향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鳥府 合手上魚, 名日神底, 在龜尾下五分(一作鴻 이를 도표화하면 마음과 같다.( [ 도표 4 > 참 

尾). 府部在左手關上是也, 足廠陰經也. 與足少陽 조) 

寫表養, 以體合鳥府 合手中魚, 名 日臨門(一作少

陽), 在太융左右三# 賢部在左手關後R中是也l

足少陰經也 與足太陽鳥表養, 以勝JlJt合鳥府 合手

下魚, 在關元左‘ 師部在右手關前τf口是也, 手太陰

經也. 與手陽明鳥表養, 以大陽合鳥府 合手上魚,

名呼吸之府, 在雲門 牌部在右手關上흉也, 足太陰

經也 與足陽明鳥表養, 以몹合鳥府 合手中魚牌몹 

之間, 名日章門, 在季助前-#半 賢部在右手關後

R中是也,足少陰經也 與足太陽寫表養,以勝跳合

鳥府‘ 合手下魚, 在關元右. 左屬賢 ‘ 右鳥子戶, 名

日三뚫_72) 

이상에서 府心은 左에서, 牌뼈는 右에서, 賢命

門은 R部에서 候하는데 ' 1!',、은 左手;tn/K에서 ' )jf 

은 左手關服에서, 賢은 左手R.n!K에서, 뼈는 右手

-TBIK에서, 牌는 右手關服에서, 賢은 左手R.BIK에서 

候한다 그리고 六府도 #關R에서 나타나는 部位

가 藏과 表裡關係로 보았으며 左예lj,R_服은 賢에 속 

하고, 右빼R.BIK은 子戶가 된다‘ 이름하여 三魚라 

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子戶에 대하여 살 

펴보면, 『難經」 에 ‘’左者鳥賢‘ 右者鳥命門”73) 이 

7낀 上휩홉, pp.16∼ 19. 

7이 慣홉, 難經本義, 前編書,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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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手 右手
藏 府 三部 藏 府

(*맴@) (ff&갱Ii\) (總@) (ff&생,¢) 

/心 小陽 -t 師 大陽
(手少陰) (手太陽) (手太陰) (手陽明)

)jf $홉 
關

牌 몹 
(足廠陰) (足少陽) (足太陰) (足陽明)

賢 廳Jll't
賢,命門 R쫓빼t ‘ 

(足少陰) (足太陽)
R (子戶) 三魚

(足少陰) (足太陽)

2. 氣口옳眼法의 藏府配屬理論

『難經 • 二難」 에서 처음으로 氣口를 #關R표 

로 三分한 짧服部位를 제시하였고75)' 나아가 十八

難에서 #關R 三部에 五行子母相生理論에 근거 

하여 氣口兩手#關R의 藏府配屬理論에 대한 기 

틀을 마련하였다‘ 이로부터 王뼈和는 『服法讀」

7씨 張介寶, 類짧, 서울, 大星出版社, 1982, p. 270. 
75) 隔옳, 難I,:;$:義, 前編書, pp.15∼ 17. “服有Rτ何謂也,

然R1者뼈之大要會也, 從關至R, 是R內, 陰之所治

也, 從關至魚際, f를#口內, 陽之所治也. 故分1鳥R.

分R圓τt. 故陰得R內一#, 陽得1內九分, R1終始-

1九分, 故日R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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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服쓸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鼎究

을 인용하여 兩手#關R의 藏府配屬理論을 처음 下, 故鳥上部 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 土主

으로 정렵하였고, 이후 훔, 宋, 元, 明, 淸代醫家

들 대부분이 兩手#關R該法理論을 『素問·服要

精微論」 의 R部該法과 『服經」 을 결부시 켜 해 

석하으로서 , 兩手;t關R의 藏府配屬理論은 더욱 

근거를 확렵하여 정착화 되었다 단지 。l로 말미 

암아 #關R該法의 연원과 藏府配屬에 대한 견해 

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77) 

라고 하여 , --部四經을 근거로 하여 十二經을 三

部로 나누어 배속시켰으며, #關R을 上中下로 구 

분하여 六經을 배치시켰다 。]를 살펴보면, 手太

陽少陰火는 上部, 足少陰太陽水는 下部, 足太陰陽

明土는 中部에 속하며, l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

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陰, 鳥上下홈M可謂也?’라고 한 물음에, 足有太陽少

한편 氣口該師法을, 兩手;t關R理論에 반대하 陰은 水에 속하여 下部에 配屬되으로1 手太陰陽明

고 輕重法으로 보아야한다는 醫家가 나왔는데 宋 은 자연히 上部에 配屬됨을 알 수 있다 手心主少

代 王宗iE, 朝蘇末 李圭曉등이 이에 속한다 陽火와 足廠陰少陽木의 위치를 살펴보띤, 手心主

본 만에서는 兩手#關R法으로 본 醫家와 輕重 少陽火는 中部인 足太陰陽明土를 生한다고 하였 

法」L로 본 醫家들이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 

部該法과 『難經」 의 氣口版藏府配屬理論을 어떻 

게 결부시켜 자기들의 주장을 合理化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1) #關R法의 藏府配빼理輪 

(1) 『難經』 의 -.j-關R法과 『內應』

몇 『服經』 의 聯關性

위에서 언급했듯이, >t關R의 위치는 二難에서 

‘服有R>T何謂也1 然R>T者服之大要會也, 從關至

R. 是R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 是;t口內,

陽之所治也 故分;t寫R. 分R鳥;t 故陰得R內一

#, 陽得;f內九分 R>T終始->t九分, 故日R>T

也”76) 라고 하여, 關에서 R澤六뼈으로 -#이 되 

는 부위를 R. 關에서 魚際뼈으로 九分。l 되는 부 

위를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十八難에서는 “服

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

寫上下部何謂也?然,手太陰陽明金也,足少陰太陽

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융요1:, 故在下部也, 足

廠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씻上行而不能 

7히 前擔홀, pp.15∼ 17. 

으므로, 手心主少陽火는 中部에 해당될 수 없고 

上部에 해당되거나 下部에 해당된다 手心主少陽

火를 上部로 가정한다면, 上部에는 部有六經이 되 

어 본문의 l部有四經’이라고 한 말과 또한 어긋난 

다 따라서 手心主少陽火는 下部에 배속될 수 밖 

에 없으며, 足戰陰少陽木은 中部에 配屬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左手와 右手로서 六經의 配屬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지 五行子母相生이 

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醫家들이 十八難

을 兩手#關R法으로 해석하였다 이 醫家들 가운 

데서도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部該法을 근거 

한 醫家들과 『服經」 을 근거로 한 醫家들로 나누 

어진다 

이에 대하여 역 대 醫家들의 주석을 통해서 논 

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홈代 楊玄操는 ’經에서 말한 l服有三部 部有四

經’은兩手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兩手에 各各三

部가 있고, 部에 各各 二經이 있으나, 兩手上部를 

합하면 四經이며, 中下二部도 이와 같다”78) 라고 

77) 上擔書, p. 50‘ 

78) 王九思 等集注, 難짧集注, 台~~. 中華書局, 1985, 

p. 111. “經言服有三部, ll6有四經者, 謂總兩手而言之

벼. 兩手各有三部, §ll各有二經, 兩手上部合四也.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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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宋代 丁德멈은 “무릇 服의 三部九候는 >j-關R。1

고, 兩手를 합하여 말하면 바로 六部다. 每部에 各

各 二經이 있요니 六部에 合하면 十二經。l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四經은 手太陰陽明과 足太陽少

陰이 니, 이 四經은 水火之性을 法하므로 各各 鋼

紀가 있어서 上下로 變通하지 못하며, 나머지 八

經은 手는 足을 생하고 足은 手를 生하니, 그려므 

로 經에 ’部有四經’이라고 하였다 右手의 #口는 

師와 大陽이 應하고 金은 左R水를 生하니 足太陽

少陰의 性情은 潤下。l므로 手에서 위로 갈 수가 

없으며 左足廠陰少陽木을 生한다‘ 이 二部는 모두 

足의 經紀。l으로 下部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左R水는 左關木을 生한다 手太陽少陰은 

左캉君火에 應하며 火는 위로 씻上하으로 아래로 

는 足을 生하지 못하고 手心主少陽火를 生하니 左

#君火는 右R相火를 生하는 것이요, 이것이 相火

가 까火와 相應하는 것이다 中部는 右關이니 # 

金에서 生한다 이것은 모두 五行이 서로 生養하 

는 것을 말하니, 右캉金이 左R水를 生하고, 水는 

左關木을 生하고, 木은 左#君火를 生하고, 君火

는 右R相火를 生하고 相火는 右關土를 生한 연후 

에 右캉金을 生한다 그러므로 子母가 서로 生養

하는 것이다”7이라고 하였다 

下二部, 亦復如此,”

79) 上휩훨, pp.111∼ 114. “夫服有三部九候者τ關Rill. 若

合兩手言之, 빙]六部也. 每部之各有二짧, 六部之內合없 

+=經. 今此굽四엎者물謂手太陽少陰與足太陽少陰, 

此四經者法水火之性, 各有網紀而不能變通上下, 餘八

經在手生足在足生手, 所以經言部有四t섭. 是右手;r口

師與大陽應, 金生左R水t섭. 足太陽少陰水其性潤下, 故

不能上生於手而生左足願陰少陽木. 此=部皆是足之짧 

紀,所以릅在下部也‘是左R水生左關木.手太陽少陰應 

左τT君火, 火上썼上不能下, 生足而生手心主少陽火, 是

生右R相火也, 是相火應其FR火也, 中部者右關也, 生千

'f金也. 를此皆五行更相生養者, 是謂右;r金生左R水,

水生左關木, 木生左'f君火, 君火生右R上火, 相火生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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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 盧應는 “足廠陰과 足太陰은 어찌하여 左右

兩手關部中에 위치하는가? 太陰牌服은 中主에 거 

하므로 右手關上에 있고 右足廠陰은 木이며 木의 

根은 땅에서 生하고 技葉은 하늘로 뻗어 나가으 

로, 陰陽이 함께 있는 것이니 左中部에 위치한다 

”8이라고 하여, 府과牌를 關部에 배속시킨 까닭을 

해설하였다. 

훔代 楊玄操, 宋代 T德用, 盧應등의 論說을 종 

합하여 五行子母相生圖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 그림 2 ] 참조) 

이상 훔代 楊玄操, 宋代 丁德用, 盧應등은 。l 전 

의 楊上善 『太素」 빛 王껴〈 『補註黃帝內經素

問」 등에서 『素問 • 服要精微論」 의 R部該服法

[ 그림 2 ] 

左 右

~ ~ 
(君火) (옳) 

關 關
(木) (土)

R R 
(水) (相火)

을 氣口該服法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은 『服經」 의 兩手>j-關R法에 근거하여 十八難

의 五行子母相生을 左右手 >j-關R으로 해석하였 

다 

二難, 十八難의 #關R 氣口服에 대해 『素

問 • 服要精微論」 에 근거한 醫家들은 다음과 같 

다 

明代 消壽는 ’部有四經’에 대하여 左右手에서 

關土, 而後生右'f金. 故子母更相生養者t업.” 
8이 前握홈, pp.114. “何以居於左右兩手關部中몹牌, 太陰牌

服居於中主, 乃在右手關上也.右足願陰木,木者, 根生

於地, 技葉長於天, 亦陰陽共품‘ 故亦tE左中部也,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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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服該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昭究

이다 附而上之는 곧 關服을 뭇하므로, 左關의 外

에서 딴을 살피고 左關의 內에서 협을 살핀다 그 

리고 右關의 外에서 몹를 살피고 右關의 內에서 

牌를 살핀다 또 附而上之는 τr服을 뭇하므로, 右

#之外에서 뼈를 살피고 右τr之內에서 뼈中을 살 

피며, 左τr之外에서 心을 살피고 左τr之內에서 睡

中을 살핀다.”82)라고 

鍵∼폰 

五行子母相生圖

左
하였다 

廣博은 『醫學IE傳」 에서 “ r內經」 에서 말하 

는 >t口를 알지 못하는 者가 자못 많£니 , 모두 關

과 R을 暴하여 말한 것으로, 대개 古A은 #口로 

써 六服의 總括的언 이릎으로 사용하였을 따름이 

다 그렇지 않다면 r內經」 에서 어 떻게 ’#口之服

中手短者日頭痛, τr口服中手長者日足經痛,

服中手빠t擊者팀背痛’이라고 하였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는 다 서술하기조차 힘든다‘ 先哲이 注

하기를, ’中手는 醫者의 中指가 된다.’고 하였£니 , 

τr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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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病者의 關服이 아니겠는가? 무릇 越A의 

『難經」 은 r內經」 을 근본£로 지어진 것이무 

로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다. 지금의 注하는 者는 

모두 자기의 임의대로 흉靈되이 解釋하므로 해서 

r內經」 의 要답와는 부합되지 않는다.”83)라고 하 

二經을 살피는 것은 홈宋代 醫家들의 관정과 같지 

『素問 • 眼要精微論」 의 ”R內兩佛------”이 兩

手τr關R으로 나누어 該服하는 효시가 되는 운헌 

만
 

。l 라고 처음으로 提起하였다 81) 이후 明代 馬時,

廣博, 張介賣, 淸代 張志總, 徐大棒등이 모두 氣口

8이 馬陣, 素問註證發微, 서울, 大星버版社, 1994, p. 119. 
“此릅藏府之股, 見之於各部者如此. R內者左右R짧며, 

R內與季협相近, 季협者助骨盡處며, 其I\名章門, R之

外뼈j所以候뽑, R之內뼈所以候題中, 題中者小題中也.

附而上之, 乃關服也. 左關之外, 所以候/Jf, 左關之內,

所以候흡. 右關之外, 所以候뽑, 右關之內, 所以候牌,

右附而上之, 탱l"tl!li也. 右#之外, 所以候뼈, 右#之

內, 所以候뼈中, 左"t之外, 所以候心, 左"t之內, 所以

候團中.”

83) 용博,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11. 췄峰熊民 

注없右#, 謂右"t之屬師也. 四明張.E£i注篇兩;t. 謂服會

太뼈I\也, 二說不同, 其熟非而熟是數? 請明以告웠. 

, 珠不知 r內經」 릅#口者願多, a웅**關R而릅며, 

大機古人以#口앓六股之總名耳. 不然, r內經」 何以를 

#口之股中手短者日頭痛, #口服中手長者日足뾰痛, 

#口股中手{It上훌者眉背痛, 홈此之類, 莫能盡述. 先哲

τr關R法으로 해석한 것은 消壽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馬時는 “R內는 左右R部이며, R內는 季쩔과 

서로 가까이 있으며, 季쩔은 늑골이 끝나는 곳으 

로 大名은 章門이다. R之外뼈에서 賢을 살피고, 

R之內빼에서는 題中을 살피는데 題中은 小題中

81) 隔홉, 難앨本義(흉考), 台北, 훌흡大同훌局, 1979, 

P‘ 10. “謝民謂 r難앨王宗定註義圖解」 , 大機以킹服之 
法, 以心、뼈(§뿜, IJf뽑(§沈, 牌ff.中사|없正, 至於1응分 

兩手部位, 及藏府服ia흉分見於R"t, 皆以없王.Efi r11 
經」之非, 珠不知服之所以分兩手者出於 r素間·服要

精微論」 , 其文甚明. 越A復推明之於十難中, 言-II

變罵十, 以五藏六府相配而言, 非始於흉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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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經文의 ‘#口服中手’를 -t關R 가운데 關服무 

로보았으며, 『內經」 에서 R-t이나혹은#口는 

六服之總名으로서 -t關R을 겸하여 말한 것이라 

고하였다 

張介實은 “R內에서 關前을 -t 。l 라 하고, 關後

를 R이라고 하기 때문에 R內라고 한다 季쩔은 

小助인데 脫下兩{종에 위치하여 賢과 가까이 있으 

므로, 季臨의 아래부터는 모두 R內가 主한다. R 

外는 R服의 前半部이며 , R養는 R服의 後半部이 

다 前에서는 陽을 살피고, 後에서는 陰을 살피는 

데, A身에 있어서 背는 陽이 되는데, 賢은 背에 

가까이 있A으로, 外에서 賢을 살피며, 題은 陰이 

되므로 養에서 題을 살핀다 이른바 題이라고 한 

것은 우릇 大陽, 小陽, g흥跳, 命門이 모두 題中에 

있기 때문이다 諸部 모두 左右를 말하였는데, R 

만 유독 左右로 나누지 않은 것은 兩R 모두가 뽑 

을 主하기 때문이다 I中附上’은 附R의 上으로 中

에 위치하는 關服을 말한다 左外는 左關의 前半

部이고, 內는 左關의 後半部를 말하는데, 나머지 

도 이와 같다 R구은 陰中之陽藏으로서 역시 背에 

가까이 붙어 있으으로, 外에서 府을 살피고1 內에 

서 룹을 살핀다 룹을 거론한다면, 中魚의 隔體으 

로 觸府가 모두 그 가운데 있다 右關의 前에서 몹 

를 살피고, 右關의 後에서 牌를 살피는데, 牌몹 모 

두는 中州之官이다1 表養로 말하면, 몹는 陽이며 

牌는 陰이므로, 外에서 몹를 살피고, 內에서 牌를 

살핀다 ‘上附上’은 上之上인 #服을 말한다 五藏

위치 중, 뼈가 가장 위에 있우므로, 右#의 前에서 

뼈를 살피고, 右#의 後에서 뼈中을 살피는데, 뼈 

中은 룹體之上을 모두 뜻한다. 心뼈 모두는 룹上 

에 있기 때문에, 左#之前에서 心을 살피고, 左#

242 

注謂中手鳥醫者之中指也, 然영IJ非病者之關Iii\乎, 夫越

A之 r難짧」 , 因 r內經」 而作, 故有是語. 今之注者,

皆以己意흉釋, 故與經읍不合‘ 學者宜再思之,”

의 後에서 題中을 살핀다 R훨中은 兩쭈L之間 부위 

。l 며, 氣海라고 하는데, 心包가 居하는 곳이다. 

• 내가 보건대, 本論의 五藏이 應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火는 南方을 治하묘로 心은 左#에 나 

타나고, 木은 東方을 治하므로 府은 左關에 나타 

나며, 金은 西方을 治하므로 뼈는 右#에 나타나 

고, 土는 中央을 治하므로 西南에 위치하므로, 牌

몹는 右關에 나타나니 , 이 것 이 河圖五行의 차례 이 

다”8이라고 하였다 

張志總은 “天은 陽, 地는 陰이며, 東南方은 陽,

西北方은 陰이다 聖A。l 南을 향하여 서연, 左는 

陽이 되고, 右는 陰이 된다 天一이 水를 生하면, 

水는 木을 生하고, 木은 火를 生하므로, 心府은 左

에 위치한다 地二가 火를 生하면, 火는 土를 生하 

고, 土는 金을 生하므로, 牌뼈는 右에 위치한다 

”85)라고 하였다 

84) 張介質, 類經, 前擔書, pp. 97∼ 98. “內者, 關前日;t. 關

後日R. 故日R內. 季협/J\助也 ttib下兩뽑寫賢所近, 

故g季臨之下, 皆R內主之, R外, R服前半部也, R 
題, Rllli\後半i1ll也, 前以候陽, 後以候陰. A身以背鳥

陽,뽑附於뽑,故外以候뽑, 題없陰,故題候題,所謂魔 

者, 凡大/j\陽勝麻命門皆tE其中찾. 諸部皆름左右, 以此

獨不分者,以兩R皆主乎賢也.中附上,言附R之上,而

居乎中者, §!]關服也, 左外, 름左關之前半部, 內言左關

之後半l11l. 餘放此, m:寫陰中之陽藏, 而亦附近於背, 故
外以候府, 內以候협, 學협而릅, 則中魚之협鷹, OON皆

tE其中찾. 右關之前所以候멸, 右關之後所以候牌, M!몹 

皆中州之官, 而表題言之, 則몹뚫陽, M!鳥陰, 故外以候

멸, 內以候牌.上附上,言上而又上,則τ뼈也,五藏之 

fs'Z. 堆뼈最高, 故右i之前以候뼈, 右τT之後以候뼈中, 

뼈中者휩鷹之上皆是也, 매、뼈皆居협上, 故左;r之, 前以

候心, 左#之後以候睡中, g훨中者兩~之間, 謂之氣海,

當心包所居之也. - 愚按:$:論五藏應見之fs'Z. 如火王

於南故心見左τ, 木王於東故m:見左關, 金王於西故뼈見 

右τ, 土王於中而寄位西南,故牌몹見右關,此河圖五行 

之序也.”
8히 張志體, 素問集注, 前擔書, p.143. “問日, 如經言心府

居左, 牌뼈居右, f률藏氣之버千左右與? 뼈藏體之偏與? 

天薦陽, 地없陰, 東南없陽, 西北鳥陰. 뿔A南面홉立, 

左篇陽, 右훌陰. 天-生水, 水生木, 木生火, 물以·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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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大棒은 『難經」 의 三部九候法을 『素問 • 服

要精微論」 의 ‘R內兩倚---’에 근거한 該服法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內經」 에서는 #關R을 五藏

에 配屬시컸으나 『難經」 에서는 #關R을 經絡

에 배속시켰는데, 八難의 ‘賢鳥三뚫之原’과三十九 

難의 ‘命門氣與賢通’을 참고로 할 때, 右R心主少

陽에 賢, 命門의 의마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 

다. 86) 

이상에서 居, 宋代 醫家들은 兩手#關R法의 

근원을 『ij[M엎」 에 근거하여 해석하였고, 元代 惜

壽가 氣口#關R理論을 『內經」 이 효시 라고 한 

이후, 明, 淸代의 대부분의 醫家들은 『內經」 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氣口服該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鼎究

리고 三十九難의 ‘(命門)其氣與뽑通’한다는 理論

등이 서로 錯綠 出入하여 R部의 五藏配屬 및 大

小陽의 -t關R配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나왔 

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R部의 五藏配屬에 있어서, 醫家들의 견 

해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王淑和는 얘없쪼」 에서 “賢與命門, 땅出R部 ,,, 

左屬賢, 右鳥子戶‘”라고 하여 , 左빼은 賢에 속하고 

右뼈은 命門(子戶)이 된다고 하였다‘ 이후 高陽生

은 三十六難에서 ‘其左者鳥賢, 右者薦命門’이라고 

한 관점에서 “左心小陽府觸賢, 右뼈大陽牌몹命”87) 

이라고 하여, 左R을 賢, 右R을 命門이라고 하였 

음을 알 수 있는데, 陳言88)' 劉完素89)' 王輪%), 降

(2) 諸家의 -t關R 藏府配屬理調 己91)' 李樞92) 等이 모두 王꿨和의 本說을 따랐다 
『服經」 에서 氣口#關R該服法의 藏府配屬을 崔嘉彦은 『四言學要」 에서 ‘賢與命門, 居兩R

확렵한 이후, 『素問·服要精微論」 이 兩手r關 部 …,, 命寫相火, 左#同斷’이라고 하여 兩R部

R의 효시가 된다고 한 說과 十八難의 手心主少陽 모두가 命門의 該版部位라고 하였으며, 『服課」

在下部’, 三十六難의 ‘其左者鳥賢, 右者鳥命門.’ 그 의 命該服部位를 左-t에 配屬시켜 『難經」 의 命

居左也, 地二生火, 火生土, 土生金, 是以牌뼈居右也, 

此先天Z五行本千陰陽水火, 分而上生, 非藏體Z位也.

此先天Z五行, 本子陰陽, 水火分而相生, 非藏體Z謂

也, 又,G、主服, llf主血, 血服生偶水精, 是以左手三lN!A

主血,뼈主周身Z월,牌主元貝Z월,월生子火,是以右 

手三部皆主氣 此皆陰陽互換Z妙, 善링者不可不知,” 
8히 徐大橋, 徐靈R읍醫書金集(卷一, 難~~釋), 台北, 五州

버版社, 1991, p.15. “ r素間 • 耶要精微論」 , R內兩
뺑,則季협也.R外以像뽑服,R題以候顆中,附上,左 

外以候딴, 內候뭄,右外以候몹, 內以候뼈,上附上,右 

外以候뼈, 內以候뼈中,左外以候心, 內以候體中,前以

候前, 後以候後, 其옳法與 「服잃」 r難잃」 {§互異, 此

篇所짧六經部位, 乃 「素間 · 血뭘形志論」 所謂足太陽
與少陰짧表題, 少陽與隊陰tt表훌, 陽明與太陰鳳表훌, 

是옳足j陰陽也, 手太陽與少陰짧表훌, 少陽與,G、主篇表

훌, 陽明與太陰鳳表題,是鳳手Z陰陽也,以此篇據,而

後1!t r,1經」 「服앓」 因z. 但 「素間」 止言經絡表題

如此, tt不指없용服zrz. 今乃以右R앓心主少陽, 及第

J\難以뽑鳳三集Z原, 三十九難又謂命門뭘與뽑通, 皆

효相證明也,” 

門과 달리 하였다 93) 

87) 張1!t賢, 校표圖註王됐和服흙, 台南, 大쭈뿔局, 1977, 

pp.6∼ 7. 

88)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버版社, 1957, 

p.3‘ “古人謂左뽑團뽑藏, 其府勝IN;, 右뽑篇命門, 其府

三集‘” p.18. 면뽑tE右手R中, 빼手廠陰經, 與三흙、手 

少陽짧合. 

8어 劉j完素, 짧j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 278. 

“ 「難經」 止름, 右賢鳳命門, 男子以藏精, 女子以緊뼈, 

옳相反t섬? 然右뽑命門1J1,G、篇手軟陰包絡之藏, 故與手

少陽三魚合團表훌, 神,I同出, 見手右R也‘”
9이 王없樓, 醒己注, 名醫雜著, 香港, 江蘇科學技術버版 

社, 1985, p.17. “故꺼앓先生發明補陰Z說, 謂專補1iR

뽑水 古方滋補藥皆**右R相火‘”
91) 上휩홉, pp.23∼ 24. 뿜左R服虛弱而細數者, 是左뽑陰 

不足也.用六味九.右RZ服或沈細而欲絡者,是命門相

火不足也, 用J\味九.”
9깅 李健,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풀, 1985, p. 383. 左心

/j、Mlllf觸뽑, 右師大陽牌몹命,” 

93) 李時珍, 本草網目〔,I앓考證), 香港, 商務印書館,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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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士i옳은 兩R部 모두가 命門이라고 하였으며, 

『服語」 의 命該服部位를 右R에 配屬시켜 r難

經」의 命門과 달리하여 心主包絡이라고 하였 

다94) 

淸壽는 三十九難의 ’命門與賢@힘重 ’이 라고 한 관 

점에서 ”右R에서는 賢과 命門을 모두 살피고, 左

R에서는 心包를 살핀다.”라고 하였다. 95) 

載뿜宗은 ‘1命門은 經服이 없으며 표藏이 아니으 

로 該服部位가 없기 때운에 , 右R을 命門의 談@@

部位로 볼 수 없다 ”9이라고 하였는데 , 李中흡97)' 

p.17. “心府居左, llitiAA!居右, 뽑與命門, 居兩R部, ‘ 

뿜짧1[,、師, 沈f월8꾸뽑, AA!뭘中洲, ---- - 命옳相火, 左,,.同
斷.”

崔옳彦의 r四言學要」 의 단행본이 없는 판계로 李時

珍의 r本草網目」 중 「服흙考證」 에 인용된 것을 발취l 

하였음, 

94) 楊土휩, 仁齊直指附遺方論, 台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p. 1614 ∼ 1615. ‘右R之命服與右뽑之命門, X若

同而實異耳 右R之命lliHl.ll1C.、主包絡者是, 三魚罵府,

取象於相火, 相行員心君火之命, 宣流뭘血, -名睡中,

上朝腦戶, 下接元陽, 精氣與子午相鳳流通, 蓋得陰中

養性之候. ------ 右夫右뽑之命門, 謂뽑有兩物者是, 左

篇뽑以戰志, 右鳥命門以戰精, 뽑主納뭘收血化精, 而

運入命門, 長養骨體, 故男§”6以흉精, 女l'!IJ짧而月훌. 

兩者(§屬水, 而氣貴相通. r짧짧」 有日, 命門者, 精

神之所舍, 元氣之所앓, 男子以藏精, 女子以짧8템者, 

此之謂也. ------ 賢合勝麻, 左R之服純乎水, 命合三

뽕, 右R之服純乎火, 水火之義不待辯而엄明찾. 然則

右手Rllll其經手廠陰, 其藏心包絡, 其府三옳, 其名命

服, 決非命門.”

95) 王輪援, 醒己注, 名醫雜훌(랑家樞要), 前짧書, p.115. 

“左R賢勝麻服所出, 命門與賢服通. ------ 右R三뽕心包 
絡뼈所버,” 

96) 數홈宗, l!.ii앓刊뚫(中國醫學大系),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 865. “ r內經」 뽑未촬分없兩藏, 來합有命門t!J, 

唯鋼A有命門7\tE十四推下, r靈樞」 言兩§1.i,命門,

則無動服何以흉킹, X非正藏何以列部, 賢有兩故均鳳

뽑, R內以候賢, 同列左右R, 斯黃破之正論.”
97) 李中휴, 醫宗必讀, 혐trt.홉홉, pp.44∼ 45. “心llfH뿔師{§有 

各-, 唯뽑一藏而分兩R之候者, 1.i,賢有兩~. 形如fil

豆, 分列右體育之左右也, r뀌j뚫」 以兩R候뽑, 深合짧 

륨, r難짧」 , rm혔」 乃以左R鷹뽑水, 右R候命門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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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春南98) 등도 이 설을 따랐다 

다음요로 大小陽의 #關R配屬에 대한 諸家의 

見解的 差異를 살펴보고자 한다 

王꼈和는 心과 4、陽은 表裡關係。l므로 左τf에 

서 候하며, 師와 大陽 역시 表裡關係이므로 右#

에서 함께 候한다는 견해이다99) 이 說은 『難

經」 三部의 六經配屬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消壽100)' 李樞101) 等도 이 說을 따 

랐다 

李時珍, 徐春南는 “大陽, 小陽, 勝跳 모두는 體

의 下에 속하므로, 마땅히 兩R의 後半部에서 살 

펴야 하는데, 左右를 나누어 짚으려면, 小陽은 心

을 쫓으으로 左R에, 大陽은 師를 쫓으으로 右R

에 , 體跳과 4、陽은 相通하으로, 모두 左R에서 살 

火뚫찾. 故 r明掌」 , r鋼A」 等짧, 命門一7\tE협服第 

十四推없中兩뽑之間, 뽑雖水戰而相火萬也. 蓋一陽居

二陰之間, 所謂成乎j:j(也, 獨不思服之應子指下者, 뭘有 

經絡順經, 朝右#口, 詳考 r內經」 井無命門之經絡也,

짧無經絡, 何以應캉而可列之右R乎? 但當以左뽑鳳水, 

右賢鳳火, 不可以左뭘뽑右篇命門也.” 

98) 徐春南, 古今醫統秘方大全, 台北, 新文豊出版社, 1982, 

p. 512. “ r內짧」 以心配體中, 以師配뼈中, 以8꾸配圖, 

以牌配몹, 兩R外以候뽑, 內以候複中. 大陽/j\陽勝麻三

옳盡屬複中,下部之位.故三部#關R之配링,則各因其 

藏府之位폼, 何常~子짧絡而候之也? 앤且命門井無經 

藏, 三옳亦非一府, 而何可以候之右R也! 原夫大tl\陽居

小題之下部, 今而道候,,.口之上部, 惡乎? 宣乎?”
99) 福사|市A民醫院, 1!.iil.校釋, 명trr홉書, p.18. 피、ll!ltEli:手 

關前#口;물也, 명]手少陰짧t!J. 與手太陰없表훌, 以/j\陽

合篇府, 合子上集, 名日神展, tE龜尾下五分 (-f'F順

尾).------師部在右手關前#口;물也, 手太陰짧t!J. 與手屬

明없表훌, 以大陽合鳥府. 合子上魚, 名呼吸之府, tE헐 

門.”
100) 王輪撥, 醒己注, 名醫雜훌(옳家樞要), 前揚혈, p, 115. 

‘효手,,.口心/j\陽服所出, … 右,,.뼈大陽服所出.” 
101) 李앉, 編註醫學入門, 빼播홉, p. 383. “左心小陽府觸

뽑, 右뼈大陽牌몹命, 心與tl\陽居左'I", llfB홈同歸左關 

定, 뽑빼元tl:R中, R혔ID(;是府常相應, 뼈應大陽居右 

'I", AA!몹l!.ii從右關認, 心包右R配三魚, 此없初學入門 

밟.”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氣口服談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R究

핀다‘"102)고 하여, 『素問 • 服要精微論」 의 R部 이상 諸家의 견해를 총괄하건대, R과 五藏配

該法에 근거하여 小陽은 左R에 大陽은 右R에 配 屬에 대해서는, r內經」 에 근거하여 命門의 該服

屬시켰는데, 李中掉103). 吳讓104) 等은 이 說을 따 

랐다 

張介흉은 “兩R 가운데 左는 水의 該服部位로 

서, 률陰이 거처하는 곳이며, 右는 火의 該服部{立

로서, 元陽의 本이다 小陽은 火에 속하는데, 火는 

火의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마땅히 右R에 配屬

되어야 하며 l 大陽은 金에 속하는데, 水를 쫓으므 

로, 마땅히 左R에 配屬되 어 야 한다.’'I 05)고 하여 

左賢水右命門의 관점에서 大陽은 左R. 小陽은 右

R에 配屬시켰는데, 웹昌106)은 이 說을 따랐다 

1。이 徐春南, 古今醫統秘方大숲, 前編홉, P.336. “大題小陽

勝ID't皆홉鷹之下, 宜以兩R後半部, 而分左右候之, 1J、

願從心列左, 大陽從師列右, 勝Jilt;與小願相通, 而同其

候則是也,”

103) 李中햄, 醫宗必讀, 前編흠, p. 43. ‘1夫#主上魚以候뼈 

中, 關主中魚以候협中, R主下集以候顆中, 此A身之

定fs:Z, 古今之通꿇也. 大小題皆tt下魚題中, U홍缺越中 

薰而候之;r上, 有是理乎? }몹fB仁見及此, 以左R候小

陽勝빠前陰之病, 右R主大眼俊陰之病, 可稱千古只
眼.”

104) 吳讓, 醫宗金盤, ~~京, A民簡生버版社, 1982, pp. 89 
O∼891. 범#뼈뼈, 左τt1G、團, 右關牌몹, 左g隔觸.

上部三集兩R兩뽑. 左1J、勝Jtt, 右大願認. (注)不及大

陽小題勝Jilt;者, 以統子題中也. 不及三集者, tli候뼈 

中, 主上魚也. 關候圖中主中魚也. R候題中主下魚也,

此遺 r內엎」 分配三部용服法也. 至짧앓以大1J、陽配子 

#上, Ji),三魚配子左R., 以命門配子右R., 其手廠陰心

包, 竟置而不릅흉屬不經. F몹홉以左R候/j\Jjg勝Jtt빼陰 

之病, 右R候大願後陰之病, 可稱千古只眼也.”
10딩 張介寶, 景Iii숲홉, ~~京, A民衛生버版社, 1991, 

P‘ 90“‘然, I之兩R., 左없水位, 乃貝陰之舍也. 右흙 
火fs:Z, 乃元陽之本也. d、Jjg屬火, 而火居火fs:Z, 故當配

於下之右, 大陽屬金, 而水相從, 故當配於下之左.”

106) 嗤昌, 醫門法律, 서울, 東南버版社, 1986, pp. 31 ∼ 35. 

“勝Ill\';子戶之應, 合之, R外以候賢, R裡候願中, 但1J、

陽當候之子右R., 以火從火也. 大陽當候之子左R., 以

金從水也, 三魚홉火, 끼;候子右뽑, 勝Jtt屬水, 끼;候子 

左賢.”

部位가 없다는 說, 三十六難에 근거하여 左는 賢,

右는 命門이라는 說, 三十九難에 근거하여 左R은 

心包, 右R은 賢과 命門이라는 說, 兩R 모두 命門

이라는 說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大陽小陽의 --;f關R配屬에 대해서는, 藏府表養

의 관점에서 左#은 小陽, 右#은 大陽이라는 說,

左賢水右命門相火의 관점에서 左R은 大陽, 右R

은 小陽이라는 說, 所屬藏의 左右配屬을 따른 관 

점에서 左R은 小陽, 右R은 大陽이라는 說등 다 

양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兩手#關R의 藏府配屬에 관한 諸家들의 理論

을 도표화하띤 다음과 같다 ( [ 도표 5> 참조) 

2) 훨를法의 홉府配빼理빼 

輕重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四難의 陰陽法과 

관련시켜 五難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즉 ←→指

로 氣口部位를 浮沈£로 按之하여 浮部에서 沈部

까지를 五分하고, 。l를 뼈, 心, 牌, 府, 賢의 該服

部{立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醫家로는 宋代 王宗正과 朝蘇末 李

圭曉을 들 수 있다 王宗lE의 견해는 단지 r本草

鋼目 • 服뚫考證」 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當從心師慣浮, 賢府4륙沈, 牌在中州之說 王꿨和 

獨守;t關R分部位, 以測五藏六府之服者非也 107) 

다음£로 李圭魔의 견해는 r素問大要」 및 

r素問附說 • 服解」 에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部該法을 설명한 經文을 통해서 「難經」 의 

輕重法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1띠) 李時珍, 本草網目(服밟考證), 前陽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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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도표 5 ] 

作\\종흥.:名~ n옴k홉 Bi 左뛰 ~·右\℃三配없合 \\ -t 

左 右

『內經」 Jυ R며 

奏∼東漢時代 體中 뼈中 

『難經」 Jυ R며 

東漢中期 小陽 大陽

『Hit經」 {i、 R며 
王l꿨和著子鍵품年間 小陽 大陽

『H~응용」 J[」、 Hill 
六朝A高陽生著 小陽 大陽

『四言짧要」 ,Li、 B며 

宋 • 崔嘉彦, 1189年 小陽 大陽

『該家樞要」 J[」、 Hill 
元 • 消壽, 1359年 小陽 大陽

『懶湖H~學」
'Li、 B며 

明 • 李時珍, 1564年

『醫學入門」 1Li、 B며 

明 ·李樞, 1575年 小陽 大陽

『景폼全書」 'Li、 B며 

明 • 張介寶, 1624年 J心包絡 H훨中 

『醫宗必讀」 'Li‘ n며 

明 • 李中햄, 1637年 睡中 뼈中 

『醫宗金鍵」 ,1_,、 R며 

淸 · 吳議, 1742年編 體中 뼈中 

李圭隆은 『素問附說 • 服解」 에서 “一氣가 屆

{법(動靜)하여 四時가 변화하고 陰陽이 升降하니 

關 R 

左 右 左 右

Jlf 몹 몹目X 옵目X 

AA 牌 題(中) 題(中)

Jlf 牌 뽑 J~、包絡

에흉 몹 R종Hft 三魚

Jlf 牌 양目X 賢,命門(子戶)

R홈 몹 R쫓Hft ,三魚 勝Hft

Jlf 牌
賢 命門

R홉 몹 

Jlf 牌 뽑 뽑 

R홉 몹 命門 命門

Jlf 牌 뽑,命門 心包絡
R홈 몹 g쫓Hft 三뚫、 

Jlf 몹 뽑 命門

R홈 牌 小陽,勝뼈 大陽

Jlf 牌 賢 ,c,、包絡

R홉 몹 勝Hft 三魚·命門

Jlf 몹 뽑 賢·命門

觸,협 牌 大陽,勝Hft 小陽,三魚

Jlf 몹 톰目X R目X

觸,협 牌 小陽,勝Hft 大陽

Jlf 몹 賢 옵턱X 

觸,룹 牌 小陽,勝Hft 大陽

『素問 · 服要精微論」 • R內兩{쫓則季臨也, R 服도 이와 같이 上下(浮沈)로 활동한다 그래서 春

外以候賢, R養以候題中 附上左, 外以候府, 內以 服을 拉, 夏服을 웰, 長夏服을 代, 秋服을 毛l 쌍服 

候룹 右, 外以候몹, 內以候牌 上附上, 右, 外以候 을 石이라 한다 呼出心뼈하고 吸入府賢하니 呼吸

師, 內以候뼈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體中 이 왕래함에 生氣를 가히 진찰할 수 있£므로, 가 

장 아래 빼가 닿는 곳을 R이 다 가장 아래 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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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는 곳을 R이라 하고 안ξL로써는 賢을 살피고 

밖으로는 少題을 살핀다 그 上을 附上(붙여서 올 

린)이라 하는데, 左의 內에서 딴을 살피고 外에서 

룹을 살피며, 右의 內에서 牌를 살피고 外에서 몹 

를 살핀다 또 그 上을 上附上(그 위로 붙여 올린) 

이라 하는데, 이 左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睡中을 살피고 右의 內에서 師를 살피고 外에서 

뼈中을 살핀다”108) 라고 하여, 四時氣의 升降에 의 

하여 나타나는 五藏服인 毛錫代랬E과 『難經」

의 陰陽法, 輕重法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R者氣

口之下位1 言其深也”l。이라고 註하여 R部를 賢의 

談服部位로 해석하였고, “左右者, 層數也”11이라고 

하여 상하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본운 가 

운데에 ‘右, 外以候뼈, 內以候뼈中.’과 ‘左, 外以候

心, 內以候體中’의 운장 전후 배열순서를 바꾸고, 

또 본운의 l內’와 ‘外’를 각각 浮部와 沈部로 按之하 

는 것A로 해석하였으며, 牌뽑를 제외하고 ’外’에 

藏을 배속시키고, l內’에 府플 배속시킨 經文을 ‘內

에 藏, 外에 府’로 相易하여 校訂하였다 111) 

그리고 그는 f關R을 설명한 『難經 • 二難」

의 “從關至R澤是R內, 從關至魚際是;f口”는 맥을 

짚는 방법이 輕重法과는 서로 모순되으로, 王꿨和 

가 『服誠」 을 作함에 이르러 經義를 어지럽게 한 

108) 李圭뺏, 素問大要(韓國醫學大系 第4짧), 서울, 麗江

出版社, 1988, pp. 315 ∼ 316. “其生氣貴通-ill. ……-­
氣屆뼈, 四時變化, 陰陽升降, 服與之上下, 故春服日

~. 夏服日짧, 長夏JlJji日代, f:k服日毛, --服日E. 呼出

心師, 吸入Jlf뽑, 呼吸往來, 生氣可링, 故下位日R, 內

以候뽑, 外以候少顆, 其上日附上, 左, 內以候Jlf. 外以

候험;右,內以候牌,外以候몹‘其上日上附上,左, 內

以候心, 外以候睡中, 右, 內以候師, 外以候뼈中.' 

10에 上獨書, P‘ 203 
11이 李圭뺏, 素問大要(附說) , 李元世筆젊本, p.141. 
lll) 李圭뺏, 素問大要(影印本), 前擔書, p. 315. “故下位日

R, 內以候뽑, 外以候少題, 其上日附上, 左, 內以候

Jlf. 外以候륨, 右, 內以候牌, 外以候몹. 其上日上附

上,左, 內以候心,外以候뼈中,右, 內以候師,外以候

뼈中.” 

氣口服談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돼究 

것 112) 이라 하여 τ關R氣口談BIN.法을 인정하지 않 

았다 

이상 『素問 • 服要精微論」 의 經文에 대한 李

圭魔의 견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內外의 藏府配屬을 相易하여 校訂한 이 

유를 살펴보면, 『醫宗金錯」 에서 吳議아 이마 다 

음과 강이 해석하였다 ‘“內, 外l 二字를l 前A은 R 

部-服을 前半部服과 後半部服으로 해석한 경우 

와 內뼈을 內라하고 外뼈IJ을 外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는 잘못된 것이다. 대개 服의 形은 

揮然純一하여 두 가지 조운이 있을 수 없으며 , 또 

한 둘로 끊어진 것도 아니다. 만약 (內外를) 前半

部와 後半部라고 한 것이 옳다면, 服을 볼 때 둘로 

끊는 것이다 만약 R內뼈과 R外예이 옳다면 服

을 볼 때 두 가지 가 된다 그러으로 두 가지의 說

이 모두 틀림을 알 수 있다. 經文의 모든 章을 熟

웰하면 그것을 傳寫할 때 잘못되 었음을 딸 수 있 

다 어찌 l右外以候뽑, 內以候牌’라고 傳寫한 牌뽑 

의 진맥부위에만 있겠는가? 대개 外는 府를 候하 

고 內는藏을候한다. 

편을제대로상고하면, 

『內經」 에서 服을 설명 한 

마땅히 “外以候뽑, 內以候

牌”의 운구가 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中附上의 

左右의 “內”,“外n字와 上附上의 左右의 “內”,“外”字

를 모두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전의 도서를 쫓 

지 않고서도 外는 府를 候하고, 內는 藏을 候한다 

는 의미와 부합이 된다기 13)라고 하여, 본문의 l內’

112) 上編書, p. 317. “其論R"t則, 日從關至R澤是R內, 從 ' 

關至魚際是#口, 此與前說, 엽相Ir眉, 是옳越人之終 

始乎? 뼈方土秘藏而응젖亂之%, 至王흉:fllfFJllji앓, 愈析

愈離, 률言透隱헛.” 
113) 吳課, 醫宗金盤, 前編書, p. 908. ι內,外’二字, 前人有

以R1i\l-服, 前半部服, 後半部服없힘||者; 有以內測日

內, 外뼈~日外團힘II者, 皆非也. 畵服之形, 庫然純一,

井不兩條, 亦不兩載. 若以前半部, 後半部웹是, l\IJ視

服鳥兩載숭. 若以R內뼈t R外명~篇是, 則視Jlljilli,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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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外’를,‘內빼과 外剛’, ‘後半部와 前半部’라고 註 “夫뿜大陽小陽三魚勝脫,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

한 王껴(l 14)과 張介흉115)의 견해를 틀렸다고 하였 氣象天, 故i寫而不藏, 此受五藏獨氣, 名티傳化之 

마 服을 짚으면 該服部位를 손가락으로 누른 상 府, 此不能久留, 輸鴻也, ’-----所謂五藏者藏精氣而

태가 되므로, 內뼈이나 前半部를 옮겨 짚으면 藏 不i寫也, 故滿而不能實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

府服의 部位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묘로, 이치에 實而不能滿也”I 18)라고 하여, 六府는 淸陽인 天의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內는 五藏, 外는 六 氣象을 본받아 動的으로 五藏의 獨陰을 傳化하는 

府를 살펴야 옳다고 하여, 본문의 內外는 傳寫할 역할을 하고, 五藏은 獨陰인 地의 氣象을 본받아 

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靜的으로 精氣흘 藏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 

이에 반하여 淸代 黃빡은 『內經」 에서 外플 로, 陽的인 六府는 浮部에서, 陰的인 五藏은 沈部

五藏, 內를 六府로 한 이유를 『服確」 에서 다음 에서 살펴야 마땅하다고 본다 

과 같이 설명하였다 

!’藏府를 陰陽으로 論하면 藏은 陰이고 府는 陽 둘째, ’左 · 右’의 개념에 대하여 『內經」 의 문 

이다 藏府의 氣로써 論하연 오히려 藏氣는 淸하 장에서 層數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찾아 보았는데 

고 府氣는 獨하다 淸氣는 上升하고 獨氣는 下降 다음과 같다 

한다 ”’ 藏氣는 淸하기 때문에 浮部에서 살피고, 

府氣는 獨하기 때문에 沈部에서 살핀다 ”II이라고 

하여, 藏氣는 淸寧하여 上升하고 府氣는 重獨하여 

下降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즉 

『素問 · 陰陽應象大論」 에서 “淸陽鳥天, 獨陰馬

地‘”117)라고 하였고, 또 『素問 · 五藏別論』 에서 

찾‘ 故知二說皆非也, 熟琮通章經文, 업知其鳳傳협之 

응(t‘ 뿔有獨子牌몹, 右外以候몹, 內以候牌者耶? 畵外

以候府, 內以候藏, r內經」 服書, 確然可考, 故當以

‘外以候뿜, 內以候牌’ 之句鳥正. 其R外之‘外’字, 當是

’훌’字, R賣之‘훌’字, 當是‘外’字, 中附上, 左右之‘內’,

‘外’字, 上附上, 左右之‘內’, ‘外’字, 皆當改之, 故不簡

|머젊所列, 以符外候府, 內候藏之義也,n

114) 王빼, 補I!黃帝內經素間, 前編홈, p.152. “R外謂R之

外뼈l也, R題謂R之內떼也,” 
115) 張介쩔, 類經, 前編書. pp. 97∼98. “R外, R服前半部

也, R題, R服後半flll也,”
116) 黃1!!:林, 孫明異, 中醫服象m究, 北京, A民衛生버版 

社, 1986, pp. 5∼6. “뿜陽也, 沈陰也, 以藏府論則藏陰

而府陽, 以藏府之氣論則藏훌淸而府훌團, 淸氣上升,

獨氣下降, 服之見千't關R者, 五藏六府之氣, 藏氣淸

故뿜候之, 府氣獨故tt候之也.”‘
1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間, 前編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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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 · 血氣形志篇』 • 欲知背兪, 先度其兩쭈L 

間, 中折之, 更以他草度去半E. 郞以兩階相柱也,

乃學以度其背, 令其一隔居上, 齊흉大推, 兩隔在

下, 當其-f隔者, 師之兪也‘ 復下一度, 心之兪也

復下-度, 左角府之兪也 右角牌之兪也 復下­

度, 賢之兪也 是鳥五藏之兪_119)

본 문장에서 師兪는 三推之間, 心兪는 l復下一

度’한 五推之間이 된다 그라고 心兪에서 ‘復下一

度’하면 七推之間아 되는데, 제가들은 七推之間의 

왼쪽 모서라는 府兪, 오른쪽 모서라는 牌兪라고 

해석하여, 『靈樞· 背兪篇」 의 “)jf兪在九推之間,

牌兪在十一推之間”120)과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였 

다 121) 그런데 左를 ‘復下一度’, l復下--度’의 중복 

118) 上編書, p. 42. 

119) 前編홉, p. 95‘ 
1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휩書, p. 235. 
121) 張介寶, 類經(上), 前編書, p.176. “按맑兪牌兪賢兪, 

以此法折量, 乃與前 「背廳篇」 , 及 r甲ζ經」 r鋼

人」等홉,뿜不相合,其中未必無뚫,或古時亦有此別 

-家法也‘ 仍當以前「뽑驗篇」, 及 r甲ζ」等書者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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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服장法의 績府配屬에 관한 돼究 

經」 의 兩手#關R 관점에서 r素問 · 服要精微

論」 과 관련시켜 #關R該法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렵시켰고, 반변에 輕重法該法家들은 四難과 五

難의 관점에서 r素問 • 服要精微論」 과 관련시켜 

輕重該法의 논리적 쟁당성을 확립시켰다‘ 

듯,,6. 

i:iffll 

、
이
 

‘ 難輕미
 

X 

爛한
 

대
 

‘ 매
 

氣써
 야
 

觀표
 

結’ 

-”””” 

을 꾀하기 위한 復下-度의 ‘다음 層’으로 해석하 

변, 心兪에서 i復下一度’한 七推之間에서 한벤 더 

復下-度를 한 九推之間이 府兪가 되며, 또 한벤 

復下一度를 한 右는 十-推之間인 牌兪가 되기 때 

문에 , 『靈樞 · 背兪篇」 의 “府兪在九推之間, 牌兪

在十一推之間’'122)과 서로 일치한다‘ 이에 근거하 

『素問 · 血氣形志篇」 의 左右는 i復下-度’인 

層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史記 • 文帝記」 의 ”右賢左成”을 童昭

가 ‘右觸高, 左增下’라고 註한 의마를 취하면 李圭

曉의 관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면 

李圭曉의 眼五層圖
“R內兩{흉 

附上左,外

R따 

圖

相

做
此

皮

得

隔

府

題

짧
”
…
 

五

層
牌

R훌 

R때 

8퍼 

血

'L' 

몹 

肉

皮

代

~J: 

毛

￥꾀 

上
附t 

左

上
附t 

右

附t 

右

附
上
左

外

外

外

外

內

內

內

內

間

又

服
來
中

止
日

代
左
右
者
層
數
也

이상에서 ,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則季臨也,R外以候賢,R養以候題中

以候府, 內以候륨 右, 外以候몹, 內以候牌 上附

J:, 右, 外以候師, 內以候뼈中 左, 外以候心‘ 內以

候睡中.”에 대하여, ‘內外’字를 相易하고, ‘左右’의 

개념을 層數로 해석하고, 左心右뼈의 전후운장 배 

열순서를 바꾸어 輕重法으로 해석한 것은 『難

經」 의 輕重法이 五藏該服法의 正法이라고 생각 

하여, 本 經文을 여기다가 쫓彈附會한 챔。l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輕重談服法은 『素問·宣明

五氣篇」 , 『素問 • 玉機륨藏論」 등에 산재되어 

나오는 四時氣象의 升降에 따른 五藏服象인 毛행 

代행石과 相應하므로 藏府의 虛寶을 살핑에 있어 

서 임상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該服法。l 라고 

생각된다 
뽑 

骨
外

李圭曉의 輕重該服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 

다([도표 6 】참조) 

附上

처음요로 제시되면서부터 rnu또」 에 이르러 左

右手藏府配屬理論。l 확립되기까지의 理論的 相關

性을 살펴본 후, 『素問 • 服要精微論」 에서 “R內

兩{쫓則季臨也, R外以候뽑, R養以候題中

本

총괄적으로 元代以後 氣口服의 藏府配屬에 있 

어서 #關R該法家들은 二難과 十八難 및 『服

是,”

12찌 供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前編홉,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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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外以候%, 內以候붉 右, 外以候몹, 內以候牌

上附上, 右, 外以候師, 內以候뼈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이 라 한 것에 대하여 , 輕重法으로 본 

醫家들과 -t關R法.2...로 본 醫家들의 논설을 중섬 

으로 比較1 liff究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I. -t關R法은 二難에서 關에서 R澤t얘~으로 

一-t 。1 되는 부위를 K 關에서 魚、際뼈j으로 

九分이 되는 부위를 #이라고 하여 -t關R

의 위치를 제시하였으며 十八難에서는 五行

子母相生에 근거하여 六經을 배속시킨 이후 

로, 廣代의 楊玄操, 宋代의 丁德用, 盧應등 

은 『]/H또」 의 관점에서 兩手#關R法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 

다 123) 

2. r~u앞」 의 관점에서 兩手긴-關R法의 藏配

屬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3. 『素問 · 服要精微論」 의 經文을 氣口該服法

의 효시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元代 漫

壽이며, 以後로 明代 馬時, 張介寶, 李中햄, 

淸代 徐大橋등은 이에 영향을 받아 본문을 

氣口#關R法으로 해석하였다 이상 醫家들 

의 관점에서 藏府配屬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4. 『素問 · 服要精微論」 의 經文을 輕重法으로 

본 李圭俊은 본문의 ‘R’을 ’氣口之下位也, 言

其深也’라 하였고, ’左右者層數也’라고 해석 

하였으며, 內外藏府配屬에 있어서 ‘內’에서 

藏을, ‘外’에서 府를 살펴야 한다고校訂하여, 

※ 編輯者注 ; 編輯上의 문제로 結論의 圖表는 맨뒤로 옮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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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重法의 이론적 근거를 확렁하였다. 李圭隆

의 관점에서 藏府配屬을 도표화하띤 다음과 

깜다. 

5. -t關R談法家들은 『難經」 의 二難과 十八

難 및 『8없포」 의 관점에서 『素問 ·服要精微

論」 과 관련시 켜 兩手-t關R該服法의 논리적 정 

당성을 확링시켰고, 반면에 輕重法該法家플은 四

難과 五難의 관점에서 『素問 · 服要精微論」 과 

관련시켜 輕重該服法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링시 

켰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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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vicera of the 

pulsation examination method of the KiGu 

For the first time ‘ the theory of ChonK wanChuk M 

關R) and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 (輕

重法) of KiGu(氣미 were formed in 대anKyung(難 

經)」 After that, the vicera assignment theory at left 

d right hands (左右手藏府配屬理論) was 

t blished in rMaekKyungrnU쪼)」 25. 李中#,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

社‘ 1987 

26. 李빠,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5 

27. 張介좁. 景폼全書,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1 . 

28. 꿇介췄,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2. 

29. 張機, 金置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After Reserching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e 

two books, theories between the doctors who 

understoo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ukBu(R部該

法) of rsomun · MaekYoJungMiRon(素問 • 服要精

微論)」 as the exami nation method of KyungJung(輕

重法) and the doctors who understood that method as 

the method of ChonKwanChuk("t關R) were 

moared and researched. 30. 張機, 빼景全홉i 서울, 大星文化社, 1988. c ν 

31. 張世賢, 校1E[짧註王꿨和服옆, 台南, 大쭈書 

局. 197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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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osition of ChonKwanChuk(-.J關R..) of the Ma Shi (馬時), Jang Gae-Bin(張介흉) of Myung 

examination method of ChonK wanChuk (-;J關R法) is Dynasty, Jang Ji-Chong(張志碼) . Seo Dae-Chun(徐

explained at 2nd Nan (二難) of 『NanKyung」 as 大棒) of Chung Dynasty who were influenced by him 

follows. Chuk(R) is the position which is 1 Chon(! explained that paragraph as the method of 

>t, unit) distant from Kwan (關) to the direction of KiGuChonKwanChuk(氣口#關R法)‘

ChukTaek acupuncture point(R澤大) and Chon(-.J) 1s 

the position which is 9Pun (9分,unit) distant from 4. Lee Kyu-Jun(李圭曉) explained the paragraph 

Kwan(關) to the direction of EoJe acupuncture point “R內兩倚------”of 『Somun · MaekYoJungMiRon」 as 

(魚際大) And the six vessels (六經) were assined to the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and explained 

ChonK wanChuk (-;J關R) on the basis of Chuk (R) as the paragraph ‘Chuk is low position of 

OHaengJaMoSangSaeng (五行子母相生) at 18th Kigu, and it means the depth (氣口之下位也, 言其深

Nan OS難) of NanKyung. After that Yang Hyun-Jo (楊

玄操) at Dang Dynasty, Jung Deok Yong(丁德用),

Woo Seo (廣應) at Song dynasty explain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J關R法) of 

NanKyung as the method of ChonKwanChuk of two 

也 ) ' and explained that 'the Left and the Right is 

layers(左右者層數)' And he revised that the Jang 

(藏) must be examined at the inner part and the Bu 

(府) must be examined at the outer part. By this, he 

settled the theoratical basis of the method of 

hands(兩手#關R法) from the viewpoint of KyungJ ung (輕重法)

『MaekKyung(H짧얻)」 

5. The do8tors who used the examination method of 

2. From the viewpoint of MaeKyung, the vicera ChonKwanChuk(-.J關R該法) settled their logical 

assignment of the two hand ChonK wanChuk method is justification of the two hand examination method of 

as follows. At Chuk of left hand. the Heart and Small ChonKwanChuk(兩手#關R該法) by connecting with 

intestine are assigned. At Kwan of left hand, the Liver 『Somun · MaekYoJungMi -Ron」 from the 

and Gall Bladder are assigned. At Chuk of left hand, viewpoint of 2nd Nan(難) and 18th Nan(難) of 

the Kidney and Bladder are assigned. At Chuk of right NanKyung and MaekKyung. On the contrary, the 

hand. the Lung and Large intestine are assigned. At doctors who used the examination method of 

Kwan of right hand, the Spleen and Stomach are KyungJung(輕重該法) settled their logical justification 

assigned. At Chuk of Right hand, the Vital Gate(命門)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該法)

and Bladder are assigned by connecting with 『Somun · MaekYoJungMiRon」

from the viewpoint of 4th Nan(四難) and 5th Nan(五

3. For the first time, HwalSu(消壽) at Won 難)

dynasty said that the paragraph “R內兩佛------”of

『Somun · MaekYoJungMiRon」 is the first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KiGu(氣口該服法). Aft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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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口服該法의 藏府配屬에 관한 昭究

左 右 三部 *~댐@配屬 
手手 手手

-t -t 
(君火) (金)

上部
少太 太陽
陰陽 陰明

火 金
足足 足足

關 關
(木) (土)

中部
廠少 太陽
陰 陽 陰明

木 土

足足 手手

R R 
(水) (相火)

下部
少太 心少

陰陽 主陽
水 火

『五行子母相生圖」 結論 I. 『部有四經圖』 結論 1. 

左手 右手

藏 府 三部 藏 府
(經服) (*~해Jl) (經服) (*~얘Jl) 

1[」、 小陽
-;J 

8퍼 大陽
(手少陰) (手太陽) (手太陰) (手陽明)

Jlf g홈 
關

牌 몹 

(足廠陰) (足少陽) (足太陰) (足陽明)
賢 B쫓JI)\'. 

R 
賢,命門(子戶) 勝JI)\'.

(足少陰) (足太陽) (足少陰) (足太陽)

結論 2

끓藝쫓 -;J 關 R 

左 右 左 右 左 右

『該家樞要」 1[,、 8퍼 B주 뽑 뽑,命門 l心包絡
元·淸壽 小陽 大陽 g홉 牌 勝JI)\'. 三魚

r素問註證發微」 1[,、 8벼 B주 뽑 賢 賢
明·馬時 睡中 뼈中 훌뭘 牌 題 題

『景옮全書」 1[.,、 B퍼 R구 뽑 賢 賢·命門
明·張介쫓 心包絡 體中 R홉 牌 大陽,勝JI)\'. 小陽,三魚
『醫宗必讀」 1[,、 R힘 B꾸 몹 뽑 뽑 

明·李中掉 睡中 뼈中 觸,붉 牌 小陽,勝JI)\'. 大陽
『難經經釋」 1[,' 8벼 R구 뽑 볕중 心包絡·命門
淸·徐大棒 小陽 大陽 P홉 牌 R쫓JI)\'. 三뚫 

結論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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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4. 

外 上 B떼 
附 毛 皮 a없 內 上 R퍼 

右 五
上 層外 附 짧꾀 血 g훨 

內 上 'u' 圖左

外 附 牌

內
上 代 肉

~ 皮
右 毛

相
外 附 隔 得

內
上 5~ 합E 

Hf 餘
左 ↑放

此

外
R 石 ,r;目.. 

g홍 

內 賢

25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緖論
	Ⅱ. 本論
	Ⅲ.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